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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概要

語 是隨著人類社 產生而產生的，是人類 重要的交際工具，是人們進行溝通交流

的重要表達符號。人們藉助語 保存和傳遞各種文化現象与文明成果。

民俗是社 長期發展的歷史過程中，历代沿袭的習慣。它 初開始於人類社 群體生

活的 要，在特定的民族、一定時代和地域中不斷形成，擴大和演變，為民眾的日常生

活服務， 终成为日常生活的一部份。而不管哪個國家或 民族，要想知道其民俗性，

從岁时風俗開始瞭解无疑是个不错的选择。因為岁时風俗是地理條件、思想以及在歷史

演變下形成的傳統文化。從文化的角度去看，歲時風俗包含了宗教，社 ，娛 等各方

面內容。可以说，歲時風俗是各種要素的綜合，理解了一個国家或 民族的歲時風俗，

对其全盤文化就有了一个大概的了解了。 

韓國和中國由於地理位置相鄰，歷史文化相互影響，使得關於文化的語 學研究更為

重要。語 的文化背景徹底瞭解之後，才能更好地學習和掌握这门語 。特別是，中韓

兩個國家受儒教思想影響，從古至今都对岁时風俗特别重视，在這個影響下，加强对節

日有關語 的比 研究就顯得更為重要。 

據此，本文所討論的是，韓國和中國的“歲時風俗”部份中“歲時名節”的語 ，其包括詞

語，成語和熟語等的共同點和差異點。希望能 學習韓語的中國學生以及學習中文的韓

國學生在今後的語 學習中提供幫助，并 各國家的文化進行更深一步的瞭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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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nguage expressions of

seasonalcustomsbetweenKoreaandChina

-FocusedonthelanguageaboutFestival-

ZhuYiman

Advisor:Prof.GangHuisuk,Ph.D.

DepartmentofKoreanLanguage& Literature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As Korea and China have deep historical, geographical and cultural

relationshipandexchangemorefrequentlythananyothercountries,thereare

muchsimilaritiesanddifferencesnotonlyinlanguagebutalsofolkbiological

dimension.Therefore,thisstudydividedholidayrelatedlanguageexpressionout

ofKoreanandChineseannualcyclicalritualsintotwo,vocabularyandidiomatic

expressionforcomparativeanalysis.

There are many compounded words of'Noun + Noun"structure in the

languageexpressionrelatedtoholidayamongtheKoreanandChineseannual

cyclicalritualsandthemeaningofthesevocabulariesaresame.Incaseoffour

charactersidioms,therearesynonymsisomorphicsinthephaseofform.In

structuralgrammar,both languages consistofsubjectand predicate.As a

result,itisobservedthatlotsofholiday relatedproverbsin bothcountries

wererelatedwithholidayfestivalfood.

Forthelanguageexpression related to Korean and Chineseholidays,the

meaningissameintermsofvocabularybutthereexistsothervacabulary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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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wordclass.Incaseoffourcharactersidioms,onlyChineseexpress

specialholiday image containing legend.In case ofproverbs,there was

differencethathomonymsappearsonlyinChinesefolkwisecracks.

This study did notcovercomparativeanalysis on thedeep structureof

holidayrelatedlanguageexpression.However,itmeetsqualificationofmaster

thesis in the pointthatithas proposed listofholiday related language

expressionswhichhadnotbeencovereds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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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연구 목 필요성

일정한 언어공동체의 문화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표 된다.언어는 인간의 특징

가장 요한 문화 요소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를 달하는 기능을 가

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의 창조와 승에서도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언

어는 문화의 일부분이지만 문화 속에서 차지하는 언어의 비 이 매우 크므로 제2

언어의 습득1)은 단순히 도구 인 목 으로 습득하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제

2문화의 습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다시 말하면 문화라는 큰 역 안에 여러 가지

세부 부문이 있는데,그 하나가 바로 언어이며 그 언어는 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며 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언어 속에는 그 언어가

생성된 사회의 문화를 반 하고 있고,그 사회의 모든 문화가 언어 속에 용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언어는 다양한 문화 양상을 소개하는 요한 매개체로서의 역

할을 하며 민족의 문화 통과 하게 상호 련되기 때문에,언어를 학습하면서

그 언어가 속해 있는 지역의 문화 인 특성을 간과한다면 해당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어떤 나라든지 는 민족이든지 그들의 문화나 민족성을 알고자 한다면,먼 그

들의 풍속을 알아야 한다.왜냐하면 풍속은 지리 인 여건과 사상 역사가 오랜

세월 축 되어 오면서 만들어진 문화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축 된 문화가 바로

통문화이며,이 통문화 속에는 그 민족성과 국민성이 그 로 내재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다.문화의 에서 보았을 때,세시풍속은 의식주를 비롯하여 종교․사

회․오락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즉,세시풍속은 종합 인 요소를 지

닌 문화 향상이기 때문에 한 민족의 세시풍속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

1)백 숙(1992)에서는 제2언어를 모국어가 아닌 두 번째로 습득된 언어라고 정의하 으며,자연 제2언어

습득 연구는 1960년 말 내지 1970년 에 시작되었고,1970년 반,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1언어

습득과 제2언어 습득의 계에 한 연구가 범 하게 수행되면서 자연 제2언어 습득은 언어습득 연

구와 외국어 교수법에 한 가장 요한 언어습득 유형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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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국은 지리 으로 가깝고 역사 으로도 서로 한 련을 맺으면서

서로의 문화를 수용하 다. 재 한국에는 국인 한국어 학습자 수2)가 많을 뿐 아

니라 국에 있는 학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기하 수 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외국어 교육의 특성상 언어만 익히는 것보다 그 언어의 문화 배경을

함께 습득하는 것이 더 효율 기 때문에 풍속에 한 언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

다. 해서 언 한 바와 같이,세시풍속에는 그 사회의 축 된 풍속, 습 등 생활

문화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한 같은 동양 문화권에 속해 있는 한국과 국 두 나

라는 유교 사상의 향으로 로부터 풍속을 시하 으므로 명 에 한 언어 표

의 비교 교육은 더욱 필수 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과 국 세시풍속 가운데 특히 명 에 한 언어 표 을 심

으로 그 공통 과 차이 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세시풍속은 일 년

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일명 연 행사라고도 하고,시령(時令)이라고도 하며 시령

은 월별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월령(月令)3)이라고도 한다.1년 단 로 반복되어서

나타나므로 ‘시계성(時計性)’,‘순환성(循環性)’을 지닌다(임동권 1995:4).세시풍속은

단순히 풍습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 인 배경을 한 표 하고 있다.따라서 각

나라의 문화를 제 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국인 학습자는

한국의 풍습에 련되는 언어에 한 이해가 더디거나 아 이해하지 못할 수 있

고,마찬가지로 국어를 공부하는 한국인 학습자들 역시 같은 경우를 경험할 수

있는바,명 을 비롯한 세시풍속 련 어휘의 교육이 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

이다.

1.2.선행연구 검토

한국어와 국어에서 나타난 세시풍속 련 언어 표 을 비교한 연구 성과는 거

2)2013년 9월 30일 재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국 유학생은 총 외국인 유학생 수의 65%인 57,056명

을 차지하 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9월호,p.27).

3)令은 季節의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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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다.다만,그동안 한․ 세시풍속을 민속학 차원에서 비교한 연구는 다양

한 편이다.李明蓮(2006)을 비롯하여 권오경(2011),김지 (2007),박진태(2008),고

학우(2009),오정화(2009),왕락(2011)등이 그것이다.이 가운데 李明蓮(2006)은

한․ 세시풍속 체를 비교 연구한 것이라고 한다면,권오경(2011)은 민요에

해,나머지 연구들은 명 에 해 비교한 연구라는 이 특징이다.이상의 연구 성

과들을 구체 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李明蓮(2006)은 한국과 국의 민간 세시풍속을 고찰하여 비교함으로써 한국과

국 통 세시풍속의 공통 과 차이 을 제사,농사,놀이,건강,음식 련 세시

풍속에 을 맞춰 연구했다.

먼 제사 련 세시풍속에 해 한국 사람들은 제사를 효도(孝道)행 로 여기

고 있지만 국 사람들은 제사를 고 임 들이 하늘에 제사하거나 백성들이 임

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부터 발 ,변화해 온 훌륭한 사람을 숭배하고 편

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 이라고 하 다. 한 한국과 국은 농업과 련된 세시

풍속이 아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 다. 국 세시풍속은 명 의 분 기를

무르익게 해주기 해서 여러 가지 국에만 있는 민족 색채가 짙은 민간 풍속

이라고 하 고 한국 사람도 많은 민속놀이를 하지만 부분 풍년을 기원하거나 농

사의 풍흉을 치는 풍속이라고 하 다.따라서 한국과 국 모두 놀이와 련된

세시풍속은 많이 있지만 그 놀이에 숨겨 있는 실제 의미는 다르다고 보았다.그리

고 한국과 국 세시풍속은 달과 련된 풍속이 많다고 하 다. 국의 경우는 밝

은 빛을 띠는 둥근 달이 국에서는 단원(團圓)의 의미를 상징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 사람들이 명 마다 멀리 떨어져 있던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날을 즐겁

게 보내는 것을 무엇보다 더욱 요시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하 다.하지만 한

국에서는 달이 여성의 음성원리(陰性原理)를 상징하고 한국 사람은 달을 보고 농사

지었다고 하 다.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과 국의 문화 유형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고 하 다. 한 한국이나 국 세시풍속은 건강이나 평안을 빌면서 생활을

즐긴다고 하 다.한․ 두 나라 사람들은 로부터 건강을 시하여 의(中醫)

에서는 몸을 잘 다스리는 것을 요하게 여기고 세시풍속을 통하여 두 나라 사람

들이 매우 일 계 의 변화에 근거하여 겨기를 선택하여 먹음으로써 상당히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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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의 방법으로 신체를 보양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음식뿐만 아나라 국의

동병하치(冬病夏治)풍속도 한의학 차원에서 사람들은 건강을 시한다고 하 다.

한 이명련(2006)에서는 한국과 국의 민간 세시풍속을 비교함으로써 한국과

국 통문화와 두 나라 사람들의 의식구조 등도 알 수 있다고 하 는바,이를 구

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한국과 국은 로부터 통 인 농업사회

라서 모든 세시풍속은 농경문화와 한 련이 있다고 하 다.둘째,세시풍속은

집단 으로 집집마다 락마다 는 민족 으로 행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드러낸다고 하 다.셋째,한· 의 세시풍속은 모두 고사, 복,

조, 기,부속,부 등의 민간신앙을 비롯하여 음식,복식,놀이, 술,농경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개별 인 사실들이 복합된 종합성을 띤 문화 상이라고 하 다.

다만,연구 자료에 한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과거와 재의 세시풍속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세시풍속의 분류 기 이 명확하지 않아 세시풍속의 의미를 정확

하게 악하지 못하 다는 문제 이 있고 연구 범 가 무 넓어 개별 세시행사에

한 심층 인 의미를 밝 내지 못한 은 가장 큰 한계라고 본다.

권오경(2011)은 한국과 국의 정월부터 12월까지 세시풍속 민요의 공통 과 차

이 을 비교하 다.그 에서도 특히 열두 달 달거리(월령)형식을 유지하는 노래

를 상으로 하 다.먼 열두 달 형식과 련된 용어가 함의하는 바를 살펴보았

는데,한국의 세시풍속민요는 농경 련 정보를 제공하기 한 ‘월령’의 의미는 거

의 없고 일상생활을 노래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 다.그러므로 한국의

세시풍속 민요는 열두 달 노래,혹은 달거리민요라는 용어가 더 합하다고 하

다. 국의 열두 달 세시풍속 민요는 세시풍속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열두 달 형

식으로 노래하는 유형이 공존한다고 하 다.

달마다 한 세시풍속민요에서 주로 노래되는 내용4)을 비교한 결과,표면 으로

4)한국과 국의 세시풍속 민요를 월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정월 15일 보름의 주요 행사는 망월(望月),답교(踏橋),망부(望夫)이다. 국의 세시풍속 민요에

서는 부분 새해 신년맞이를 노래한다.주요 행사로는 등 달기,악달놀이,세배,음주 등의 행 를 소재로

삼고 있다.연날리기,답교,망월,폭주놀이 등도 가끔 보인다.

2월은 한국 세시풍속민요의 경우, 부분 청명 한식일(寒食日)을 노래한다. 국의 경우,한식을 노래하는

경우는 드물다. 신 화조(花朝),춘분(春分)등의 일이나 기를 표명하고 용 두(龍擡頭)를 주로 언 한

다.

3월은 한국의 민요에서는 부분 심짇날에 제비가 돌아오는 내용을 노래한다. 국의 경우, 부분 청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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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슷한 것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으로는 같은 세시라도 다른

내용을 노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한국과 국의 세시풍속 그 세시풍속

을 인식하는 민 의 의식이 이질 임을 알 수 있다고 하 다.

한,기능 심으로 두 나라의 세시풍속 민요를 살펴본 결과,정서 표출 기능이

두 나라에서 공통 으로 많이 나타났다.민 의 애환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 일반

민요의 성격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한국이 여성성 심이라면 국은 남녀 양성

으로 정서 표출이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한 노동의 과정에서 열두 달 형식

을 취함으로써 반복 리듬을 타고 노동의 고통을 일 수 있는 이 때문에 노동

과 유희의 혼합 기능이 나타나고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기 한 의식 기능도 두 나

라에서 잠재 으로 존재한다고 했다.매월 나열과 차별의 장치를 동원하여 정보를

알려 과 동시에 흥겨움을 동반하는 경우 열두 달 세시풍속민요는 유희와 교술의

혼합 기능을 수행한고 했다.다만,이 연구에서 더 많은 자료를 상으로 지역별,

시 별로 보다 더 세 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정월부터 12월까지 모두 갖추지

않았거나 독립된 개별 민요로 불려지는 노래까지도 논의의 상으로 삼아야 한다

는 한계 이 있다.

노래한다.

4월은 한국에서는 부분 일을 노래하며 등놀이,꽃구경 놀이를 내용을 삼는다. 국의 경우,특별한

세시풍속을 언 하지 않지만 장미나 붓꽃이 핀다는 것을 노래하고 모내기,차 따기 등의 농경생활을 내용으

로 삼는 노래가 많다.

5월 세시풍속으로는 한국과 국이 공통으로 단오가 으뜸이다.한국의 단오일에는 추천하고 임을 그리워하

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국의 경우는 종자를 먹고 용선을 타는 것이 주 내용이다.

6월의 표 인 한국의 세시풍속은 유두일(流頭日)이다. 국은 6월을 과반년(過半年)이라 한다. 개 더욱

날씨를 노래하며 특별한 세시일을 언 하지 않는다.

한국의 7월 세시풍속 민요에서는 부분 칠석을 노래한다. 국의 경우도 같다.

8월은 한국과 국이 공통 으로 한가 ,즉 추 을 노래한다.

9월은 한국의 구일(仲九日), 국의 양 (重陽節)이 있는 달이다.두 나라 모두 국화,단풍구경,기러기

가 망부하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10월은 한국에서는 천마일(天馬日,혹은 오일),상달이라는 세시 기가 많이 나온다.고사를 지내고,기러

기,달,단풍,낙엽 등이 그리움,외로움을 유발하는 소재가 된다. 국은 입동 기를 자주 언 한다.

11월의 경우,한국은 동짓날이라는 풍속일이 구체 으로 언 되고 팥죽 먹기가 주 내용이지만 국은 동

기를 주로 다룬다.즉, 국의 경우 동지는 계 기 으로만 존재하고, 이 많이 내리는 것,나무깎기,과세

걱정이 노래의 주 내용을 이룬다.

한국은 섣달 그믐날에 신구환세, 등,복조리 사고 는 내용을 노래한다. 국은 극한 겨울, 발을 노래

하지만 특별한 세시풍속을 언 하지 않는다.수선화,매화가 피고 과세하기,제사(동지), 련( 聯) 비,불

꽃놀이,망부 등이 주 내용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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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 (2007)은 한국과 국의 명 문화 비교를 통해서 두 나라 명 의 공통

과 차이 을 발견하고,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하 다. 국과 한국에

있어서 로 내려오는 명 에 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명 풍속이 이루어

지게 된 근원을 따져보면 인류의 원시 신앙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 다.

즉,신령이 가정을 지켜 으로써 무사태평하기를 기원하거나,약 를 문에 거는

등의 행 로 제액(除厄)을 나타냈지만 재는 무속과 민속 신앙 등은 멀어지고,즐

거움의 놀이,축제의 분 기가 더 확고한 자리를 매기고 있다고 하 다.

하지만 연구 자료 선정에 있어서 한국의 자료로는『동국세시기』만을 상으로

하 다.『동국세시기』는 한국의 세시기 에서 내용이 가장 풍부하여 한국의 표

할 만한 세시기라고 할 수 있으나,한 시기의 세시기만으로는 한국 체 세시풍속

의 의미를 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 국의 자료는『 국 세시

기Ⅰ,Ⅱ』를 자료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으나,논의에 있어서는 의 자료를

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세시기에 기 한 국 통 세시풍속에 한 논의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박진태(2008)에서는 한국과 국의 단오제에 을 맞추되 제의 측면은 단오

제로,개별 풍속은 단오 풍속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연구 결과,한국과 국

은 세시풍속 면에서 공유 지 가 넓긴 하지만 구체 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근이

형의 계에 있다는 제하에 한국과 국의 단오 을 제의 인 골격,곧 단오제와

개별 인 풍속,단오 풍속으로 구분하고 제의 측면 기원,기능,변모 등에 해

논의하 다.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제의 측면은 단오제의 생성 배경과 변모 과정

을 심으로 논의하 는데,단오 풍속에 한 비교는 분명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

계 이 있다.

고학우(2009)에서는 한국과 국의 단오문화를 비교하여 공통 과 차이 을 살펴

보았다.두 나라의 단오 민속은 문헌을 조사하여 논의하 고,특히 주목하 던

강릉단오제는 실제 장을 답사하여 조사하 다.

국 단오와 한국 단오 모두 5월 5일의 풍속이다.한국과 국의 공통 인 단오

민속은 벽사풍속이다.연구 결과,한국과 국의 단오 민속은 벽사 풍속이라

는 공통 을 가지고 있으며 두 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건강을 시하여 몸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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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려는 의식이 강하 음을 지 하 다. 한 두 나라 모두 지역에 따라 단오

풍속에 차이가 있는바,이러한 지역 특징과 차이 은 각지의 풍속 습 차이,기

후 차이 등 여러 방면의 차이로 인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강릉 지역만을 상으로 설정해서 직 답사하여 정리한 것이

라은 에서 지역에 따른 한․ 세시풍속 비교 연구가 아직은 완 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 이 있다.

오정화(2009)는 한국과 국 정월의 세시풍속을 기능별로 비교하여 한국과 국

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민족 특성을 밝혔다.이를 해서 한국과 국의 표

인 세시기를 선정하여 정월에 행해졌던 세시행사를 추출하고,이들 세시행사를 종

교 기능,윤리 기능,오락 기능으로 나 어 비교 분석하 다.종교 기능의

경우 한국의 정월 보름이 국의 원소 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종교 기능을

가진 세시행사들이 나타났는데,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가 주로 이루었다고

한다.윤리 기능의 경우 한국의 정월 보름에는 ‘오곡밥 나 어 먹기’의 세시행사

가 나타났고, 국의 원소 에는 放燈(방등)행사를 기 으로 猜燈(시등)5),燈 (등

시),황화구곡등,大頭和尚( 두화상),扮稻秧歌(분도앙가),打什不聞(타십불문),跑竹

馬(포죽마),花兒 (화아시)등 다양한 사회 행사들이 많이 열린다고 하 다.오

락 기능의 경우 한국에서는 남녀노소 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다양하게 행

해진 반면 국의 경우 아이들의 놀이가 주로 이룬다고 하 다.다만 하나의 세시

행사가 여러 기능을 가진 경우도 있는바 그러한 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 다는

문제 이 있다.

왕락(2011)은 한국과 국의 설날(춘 )의 통 풍속을 고찰하여 비교함으로써

한국과 국의 통 세시풍속의 공통 과 차이 을 제시하 다.

먼 설날의 통 속에 보면 한국 설날 풍속은 조상 숭배와 효(孝)사상에 기반

을 두고 있는데,설날은 조상신과 자손이 함께 하는 아주 신성한 시간이라는 의미

를 지닌다. 국에서는 춘 에 가족이 함께 모여 지내는 것을 강조하다고 하

다.

설날 때의 통 음식과 복식을 살펴보면,한 두 나라 사람들의 민족 정체성

5)정월 보름날 후,등롱이나 롱에 수수께끼 문제를 붙여 놓고 사람들에게 맞히게 하는 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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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 다.한국에서는 정월 하루가 되면 조상에게 차례를 지

낸 후,음식을 나 어 먹음으로써 조상과 나의 계를 확인하고,같은 조상의 후손

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었다.설음식 제일 요한 음식인 떡국은 새해

의 첫 음식으로 장수를 의미한다고 하 다.한편 국인은 ‘단원(團圓,가족이 흩어

졌다가 다시 단란하게 모이다는 뜻)을 시하는 민족이고 춘 때 온 가족이 한자

리에 모이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공기와 젓가락을 차려 놓아야 한다고

하 다.

한 설날이나 춘 때 한국 사람들은 복식을 더 시하고 신경을 쓴다고 하

다.과거에는 설날에 꼭 한복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그런데 국 사람들은

통 복식이 있지만 춘 때 꼭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웃이나

깨끗한 옷을 입으면 된다고 하 다.

민속놀이는 그 목 이나 내용에 따라 놀이 자체가 목 인 놀이,풍년을 기원하는

놀이,내기 놀이,겨루기 놀이,풍어를 기원하는 놀이로 나 수 있다고 하 다.민

속놀이를 거행한 것을 살펴보면 한국 사람들은 국 사람들보다 설날에 다양한 민

속놀이를 즐겼다.특히 윷놀이는 한국 세시풍속에서 민속놀이의 기능뿐만 아니라

민간신앙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한편 국 사람들은 한족의 경우 춘 에 용놀이

(용춤)와 사자놀이(사자춤)을 공연하 다. 국 소수민족들이 춘 에 거행하는 민속

놀이는 보통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의 리듬을 부여하는 오락 인 놀이

들이라고 하 다.

설날의 민간신앙을 보면,유·불·도사상을 바탕으로 한 두 민족의 통 풍속이 존

재하고 있는 양상을 보 다.먼 한국에서 제액 복(除厄招福)을 근간으로 하는

민간신앙은 창시자,교리,조직체계,보편성 등을 갖춘 종교와는 달리 자연발생 이

며, 윤리(前倫理) 이고 지역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신 이며 주술 이고

세이익 인 신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그리고 국 사회에서는 조상숭배

사상보다는 도교의 천인합일사상이 더 강하다고 하 다.

이러한 한 두 나라 통풍속의 공통 과 차이 을 통하여 양국 사람들이

에 살았던 생활 모습을 다시 찾아 확인하 고 오늘날 사라져가는 민족문화에

해 더욱 깊은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하 다. 한 시 에 뒤떨어지는 불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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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개선하고 사회에 한 유익한 생활 지혜를 계승하여 더 보편화된 문화로 개

발하고 시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의식으로 발 시켜야 한다고 하 다.그리고

통풍속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한 사회에서 이러한 풍속의 계승과 변화의 요

인들과 통풍속 자체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 다.

다만 비교할 때는 주로 설날을 심으로 진행하 는데 연구 상 지역 범 가

좁고 근 국사회의 통 풍속의 변화 등을 논의했을 때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 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로,한․ 세시풍속 비교 연구는 민속학 차원에서 민요와

명 에 한 연구가 심이 되어왔을 뿐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국

두 나라가 역사 ․지리 ․문화 으로 련이 깊으며,서로 간의 교류가 다른 어

느 나라보다 빈번하기 때문에 민속학 차원뿐만 아니라 언어 으로도 공통 과

차이 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한국과 국의 세시풍속 가운데

명 련 언어 표 을 어휘와 용표 두 가지로 나 어 비교 분석하는 데

을 맞추기로 한다.

1.3.연구 방법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 명 련 언어 표 가운데 어휘,사자성어,속담 등을

수집하고 그러한 언어 표 의 공통 차이 을 비교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모

두 5장으로 나 어 기술되는바,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 과 연구 필요성을 기술하

고,한․ 세시풍속과 련한 연구 성과를 검토한다. 한 이 연구에서 선정하는

연구방법과 내용을 밝힌다.

2장에서는 한․ 세시풍속 유형 특징을 분석하고,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

의 목 에 맞는 명 의 유형을 정리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3장에서는 세시풍속의 유형을 살펴본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명 에 한 언어

표 을 월별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어휘 부분은 한국의『한국 세시풍속

자사 [ 자 자료]』와 국의 『 국 세시기 Ⅰ,Ⅱ』를 문헌자료로 선정하 고

명 련 어휘를 수집한 후 정리와 분석을 한다. 한 사자성어 부분은 장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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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의 《사자성어 사 》과《中國成語大辭典》,《現代漢語辭典》을 문헌자료

로 정하고 두 나라 설날 련 사자성어의 양상을 제시한다.속담 부분은『우리말

속담 사 』과『 국속어 사 』,『헐후어 서』를 선정하여 두 나라의 속담

양상을 월별로 제시한다.

4장에서는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 에 한 언어 표 의 공통 과 차이 을

제시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기술하고자 한다.



2.한· 세시풍속의 유형 특징

2.1.한· 세시풍속의 유형

세시풍속은 세시(歲時),세사(歲事),월령(月令),시령(時令)등으로도 불리고 해마

다 일정한 시기에 주기 으로 행해지면서 승되는 습 .의례 인 생활 행 를

말한다(정상진 2004:147).세시의 ‘세’는 일 년을 가리키고 ‘시’는 ,여름,가을,겨

울의 사시를 말한다.따라서 세시풍속은 한 해 계 에 따라 치러지는 습 행

사라고 볼 수 있다.

세시풍속은 철과 기에 따라 행해진다.집단 이면서 매년 반복되는 통 이고

승 인 행사이다. 개 농경문화와 하게 련되어 있어 농경의례의 성격을

내포한다.고사, 복, 기,무속,부 등의 민간 신앙을 비롯하여,음식․복식․

놀이․ 술․농경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개별 인 사실들이 복합되어 종합성을 띤

문화 상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세시풍속의 특징은 보름을 시한 만월세시가 구조 으로 악된다.각 달마다

보름은 곧 밝음의 상징이며 만월의 풍요주술을 한 해의 첫째 달에 기구하 던 것

이다.즉 미리 풍요를 간구한 것이다. 표 인 명 은 한국의 정월 보름(1월 15

일),유두(6월 15일),백 일(7월 15일),추석(8월 15일)이 있고 국의 원소 (1월

15일), 원 (7월 15일), 추 (8월 15일)이 있다.그리고 음양사상(陰陽思想)에 따

르면 체로 양수는 좋은 숫자로 여기고 있으므로 양의 수가 겹치는 것을 길일로

보고 있다.1)그 표 인 로는,한국의 설날(1월 1일),삼짇날(3월 3일),단오 (5

월 5일),칠석(7월 7일)등이 있는데, 국의 춘 (1월 1일),龍抬頭(2월 2일),상사

(3월 3일),단오 (5월 5일),칠석(7월 7일), 양 (9월 9일)이 있다.이러한 속 은

‘양수’를 길수로 여기는 기수민속(奇數民俗)들이다.

로부터 한국과 국 두 나라의 계 에 따라 특히 월별로 다양한 세시풍속을

가지고 있음이 특징인데,두 나라 세시풍속의 차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홀수를 ‘양의 수’라고 하고,짝수를 ‘음의 수’라고 하여 ‘양의 수’를 길수로 여겼다.



월 일 명칭 풍속 내용

정월
음1/1 설날

설날 아침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다.세찬의 표 인

음식인 떡국을 먹다.

음1/15
정월

보름

부럼,귀밝이술,오곡밥을 먹고 쥐불놀이

를 한다.

2월 음2/1

머슴날

온 집안을 깨끗하게 쓸고 닦는 청소를

하는 날(노래기 부 )이며,풍신제,콩볶이

등도 한다.

등제

등신을 상으로 하는 제사이다.이월

하루를 가리켜 등할머리를 맞아들이

는 날이라고 하여 등날이라고도 하며,

이월 체를 등달이라고 한다.

3월 음3/3 삼짇날

삼월삼질’이라고도 하며,한자어로는 상사

(上巳)·원사(元巳)· 삼(重三), 는 상제

(上除)라고도 쓴다. ,답청 (踏靑節)이

라고도 하는데,이는 이 날 들 에 나가

꽃놀이를 하고 새 풀을 밟으며 을 즐기

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4월

양4/5-4/6 한식과 청명
조상의 산소에 성묘(차례)를 가며,찬 음

식을 먹는 풍습이 있다.

음4/8 일

석가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불가

(佛家)에서 하던 축의행사(祝 行事)이다.

가장 표 인 풍속은 등(觀燈)놀이다.

5월 음5/5 단오

옛날에는 차례를 지냈다.단오제를 지내

며,창포물에 머리감기,그네뛰기,씨름을

즐겼다.

<표 1>한국의 세시풍속(이명련 2006:4)



6월
삼복( 복

복 말복)

복:하지(夏至)다음 세 번째 오는 경

(庚)일이다.(양력7월 12일경-7월 22일경).

복:네 번째 오는 경일이다.

말복:입추(立秋)후 처음 오는 경일 더

를 이기기 하여 삼계탕,팥죽,보신탕을

먹는다.

7월

음7/7 칠월칠석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다.햇볕에 옷

과 책을 내어 말리며 견우,직녀 두 별을

보고 하며 바느질솜씨가 늘기를 빈다.

음7/15 백 2)

세벌김매기가 끝난 후 여름철 휴한기에

휴식을 취하는 날이다.농민들의 여름철

축제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고,음식과 술

을 나 어 먹으며 백 놀이를 한다.

8월 음8/15 추석

추석 에 벌 를 하고 추석에 차례를 지

내고 성묘를 한다.강강술래,씨름, 다리

기를 한다(음식:송편,시루떡,토란단자,

밤단자).

9월 음9/9 양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단풍놀이(가을소

풍)과 풍국놀이3)를 한다(음식:국화 ,화

채).

10월
시제

성주제

10월은 상달이라 하여 조상에 한 시제

고사,성주제를 지내는데 그런 제례 행

사는 감사와 안녕을 기원하는 풍속들이다.

(시 음식:신선로,만두,난로회,연포탕,

강정.)

11월 양12/22일경 동지

아세(작은설)라고도 하 다.팥죽을 먹으

며 악귀를 제거한다 하여 팥죽 물을 문

간, 문 자에 뿌린다(시 음식:냉면,

수정과,동치미).



12월 12/31 그믐날

묵은 세배,해지킴, 뛰기를 하 다.연말

이 가까워지면 세찬(歲饌)이라 하여 마른

생선,육포,곶감,사과,배 등을 친척 친

지들 사이에 주고 받는다.그리고 그믐에

는 연 거래 계를 칭산하며,각 가정에

서는 새해 비로 분주하다. 이날 밤에

는 ‘해지킴(守歲)’이라 하여 집 안 에 불

을 밝히고,남녀가 다 새벽이 될 때까지

자지 않고 밤을 새운다.

월(음) 일 명칭 풍속내용

正月

1/1

춘 는 원단

(元旦) 라고도

함

송구 신,여러 가지 시합,기도 활동을

진행한다.

1/15

元宵節(上元，

灯節이라 고도

함）

여러 가지 시합과 등불구경을 진행한

다.

二月 2/2

龍抬頭（용이머

리를 드는명

）

농사활동을 비한다.

三月 3/3 상사 (上巳節) 踏青(푸른 풀을 밟는다)을 한다.

四月 양4/5-4/6 한식과 청명
청명 날은 한식일로서 조상 묘에 성

묘하고 교외에 나가 산보하며 즐긴다.

<표 2> 국의 세시풍속(陶立璠 1971:280)

2)백 (百中)의 이칭으로는 백 (百衆),백종(百種),백종 (百種節), 원일(中元日),망혼일(亡魂日)등이

있다.민간에서 백 이란 말로 통일되어 있다.

3)풍국은 단풍과 국화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풍국놀이는 양 에 서울의 선비들은 계산(溪山)에서 시

인․묵객들은 주식을 마련하여 황국(黃菊)을 술잔에 띄워 마시며 시를 읊거나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즐겼

다.



4/8 浴佛節 佛事활동을 진행한다.

五月 5/5
단오 (重五라

고도 함)
粽子(주악)를 먹고 용선을 탄다.

六月

삼복

( 복, 복,

말복)

복:하지(夏至)다음 세 번째 오는

경(庚)일이다(양력 7월 12일경-7월 22

일경).

복:네 번쩨 오는 경일이다.

말복:입추(立秋)후 처음 오는 경일.

더 를 이기기 하여 삼계탕,팥죽,보

신탕을 먹는다.

七月

7/7 7/7칠석(七夕) 여자들의 명 雀橋에 모인다.

7/15 원 (中元節) 조상,귀신에게 제를 지낸다.

八月 8/15 추석(中秋節)
온 가족이 모이는 날로서 월병을 먹고

달구경하고 풍작을 경축한다.

九月 9/9

양 (重 陽

節，重九라고도

함)

높은 곳에 오르고 국화를 감상한다.

十月 10/15 하원 (下元節)
제사하고 水官에게 근심을 덜어 주고

험에서 구해 주는 것을 빈다.

十一月 양12/22일경 동지(冬至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혼돈자와 개고

기를 먹는다.

十二月

12/8 납팔 (臘八節) 납팥죽을 먹는다.

12/23

竃王節(부뚜막

왕 는 年

이라고 함)

부뚜막에 제사를 지낸다.

12/31
제석(除夕,그믐

날)
연말로서 밤을 새다.



월 일 명칭 풍속 내용

정월
음1/1 설날

설날 아침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드린다.세찬의 표 인

음식인 떡국을 먹는다.

음1/15
정월

보름

부럼,귀밝이술,오곡밥을 먹고 쥐불놀이

를 한다.

4월 양4/5-4/6 한식과 청명
조상의 산소에 성묘(차례)를 가며,찬 음

식을 먹는 풍습이 있다.

5월 음5/5 단오

옛날에는 차례를 지냈다.단오제를 지내

며,창포물에 머리감기,그네뛰기,씨름을

즐겼다.

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세시풍속의 가장 큰 문화 특성은 자연성,즉

자연의 시간 순서[時序]이다.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한국과 국 두 나라에서는

농업 생산과 민 생활에 유리하도록 세시 기의 확립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의 시

간 순서에 순응하게끔 만들었으니 세시풍속은 사람들이 자연 시간 순서에

응하기 해 행한 능동 인 문화 창조라고 할 수 있다(蕭放 2002:25).그래서 세시

풍속에는 농업 생산과 련된 활동과 명 에 행해지는 다양한 행사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언어 표 에는 세시와 련하여 세시의 풍물을 표 상으로 삼아 기의

변화와 동·식물의 생장 면에서의 특징 등을 언 한 것이 많고,농업과 련한 세시

풍속보다는 세시명 4)에 행해지는 풍속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로 이룬다.따라서 본

고에서는 세시풍속 가운데 명 의 세시풍속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한· 두 나

라의 명 을 월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한국의 명

4)세시풍속은 명 ,24 기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른 의례와 놀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

사회에서 명 이라면 세시명 을 일컬었다.그런데 오늘날에는 명 의 개념이 확 되어 세시풍속과 련

된 날은 세시명 이라는 용어로 구별할 필요마 생겼다.『고려사』에는 속 (俗節)로 나타나는데 이는

명 과 같은 의미이다.



7월 음7/7 칠월칠석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햇볕에 옷과 책

을 내어 말리며 견우,직녀 두 별을 보고

하며 바느질솜씨가 늘기를 빈다.

8월 음8/15 추석

추석 에 벌 를 하고 추석에 차례를 지

내고 성묘를 한다.강강술래,씨름, 다리

기를 한다(음식:송편,시루떡,토란단자,

밤단자).

9월 음9/9 양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단풍놀이(가을소

풍)와 풍국놀이를 한다(음식:국화 ,화

채).

12월 12/31 그믐날

묵은세배,해지킴, 뛰기를 하 다.연말

이 가까워지면 세찬이라 하여 마른 생선,

육포,곶감,사과,배 등을 친척 친지들 사

이에 주고받는다.그리고 그믐에는 연

거래 계를 청산하며,각 가정에서는 새

해 비로 분주하다. 이 날 밤에는 ‘해

지킴’이라 하여 집 안 에 불을 밝히고,

남녀가 다 새벽이 될 때까지 자지 않고

밤을 새운다.

월(음) 일 명 칭 풍속 내용

正月

1/1

춘 는 원

단 (元旦)이

라고도 함.

송구 신,여러 가지 시합,기도 활동을

진행.

1/15

元宵節(上元

，灯節이라

고도 함）

여러 가지 시합과 등행사를 진행.

<표 4> 국의 명



四月 양4/5-4/6 한식과 청명
청명 날은 한식일로서 조상의 묘에 성

묘하고 교외에 나가 산보하며 즐긴다.

五月 5/5
단오 (重五

라고도 함)
粽子를 먹고 용선을 탄다.

七月 7/7
7/7칠석

(七夕)
여자들의 명 이며 雀橋에 모인다.

八月 8/15 추석(中秋節)
온 가족이 모이는 날로서 월병을 먹고 달

구경하고 풍작을 경축한다.

九月 9/9
양

(重陽節)
높은 곳에 오르고 국화를 감상.

十二月 12/31
제석(除夕,그

믐날)
연말로서 밤을 샌다.

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명 은 ‘좋은 날’이라는 의미로서 ‘가일(佳日)’,

‘가 (佳節)’,‘일(節日)’이라고도 부른다.이것을 세시풍속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

하는데, 국의 ‘일’과 ‘세시풍속’의 성격을 엄 히 구분하자면,‘일’은 국가 기념

일과 명 로 인 성이 존재하지만,세시풍속은 국민 성격으로 재까지 이어

져 내려오는 설,단오,추석 등의 큰 명 을 가리킨다.특히 큰 명 은 정치,경제,

생산,생활,종교 신앙,문화 술,사교,민족심리 등을 종합 으로 반 할 뿐만 아

니라,그 지역,그 나라 사람들의 종교,생산 활동,사교 활동,문화 오락 활동 등의

향을 많이 받는다(도립번 2005:269).이 날은 모두가 가족과 함께하는 휴식과 이

완의 시간으로 명 날에 해당되는 음식과 풍속 등을 통해 동질감과 공동체 의식을

다시 느낀다.즉,명 은 모두가 휴식을 취하며 가족과 함께 명 에 맞는 놀이와

음식,옷차림 등의 풍속을 통해 마을의 공동체 의식과 동질감을 느끼는 즐거운 시

간이다.



2.3.세시풍속 언어의 특징

세시풍속과 련하여 사용되는 언어들은 몇 가지 공통 특성들을 갖고 있다.특

히 한국과 국은 비슷한 자연 환경과 문화 조건을 공유하고 있으므로,사용하는

언어는 비록 달라도 그 언어 성격들은 일치되는 부분이 많다.두 나라의 사람들

은 오랜 세월을 두고 유사한 시기에 세시풍속을 향유하면서 행사나 의례에 합하

게 쓰일 언어를 지속 으로 사용해 왔다.언어는 각각 다르지만 그 언어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첫째,세시풍속 언어는 축 (豫祝的)특징을 지니고 있다.설날을 비롯한 명

에는 상 방에게 복을 비는 말을 건넴으로써 미리 축하하는 의미를 달해 주게

된다.이는 언어 속에 주술성이 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언령사상( 靈思想)을

근거로 하고 있다(표인주 외 2008:149). 은이들이 연장자에게 복을 축원하는 인사

를 하고,어른들은 손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한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그래,

도 건강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이런 경우는 주로 설날에 이루어지는 세

시풍속 언어이지만,다른 명 에도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나서 이와 유사한 축

의 말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간결하고 의례 인 언어에 불과한 것 같지만,한국

과 국 두 나라 사람들은 이런 축의 말이 가족과 이웃에 큰 힘을 주고 삶에 활

력과 평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어 왔다.따라서 이런 종류의 언어는 갈수록 세력

을 얻어 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둘째,세시풍속 언어는 제의 (祭 的)특징을 지니고 있다.세시풍속의 기능 가

운데 가장 요한 것이 종교 기능이다.5)따라서 종교 기원을 주로 한 언어들

이 이 시기에 다수 등장한다.각종 괘와 운수에 한 말들이 오가는 것을 비롯하

5)여기서 세시풍속은 그것이 수행되는 사회 상황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함께 지닌다고 하면서 그 기능

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세시풍속은 가택신앙,공동체신앙 자연숭배,곡령숭배,조상숭

배,그리고 복,주술, 기 등과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세시풍속은 종교 기능을 맡고 있다. 한 명

날은 일상 으로 해 왔던 일을 멈추고 일상에 리듬감을 주며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한다는

에서 휴식 기능, 연 이며 지연 인 만남과 사교의 장을 마련한다는 에서 사회 기능,놀이와

능이 펼쳐지는 장을 마련한다는 에서 오락 기능과 술 기능,목욕재계나 청소를 하는 기간이라

는 에서 보건 기능,그리고 자연스런 민속의 학습과 승이 이루어진다는 에서 민속 기능을 하는

것이다.”(김성식 외 2005:152).



여 탑을 돌면서 독경하는 기원이라든지 제사에 합한 언어가 세시풍속과 함께 사

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한 문자언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문에

높이 써 붙이는 풍습들이 있는데 이것도 제의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국의  형 세시기(荊楚歲時記) 에 “입춘날에는 에 합당한 문자를 써서 문

에다 붙인다.”고 했고,한국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는 입춘에 상감에서 붉은

물로 벽사문(辟邪文)을 써서 궐로 올리면 그것을 문설주에 붙인다고 하 다.6)이

것은 일종의 부 으로서 입춘,단오 등 세시풍속일에 귀신을 물리칠 목 으로 썼던

이었다.제의 언어는 세시풍속과 함께 궐에서부터 민간의 집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셋째,세시풍속 언어는 공동체 (共同體的)특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겠다.공동

으로 행하는 놀이나 행사를 통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데 이 언어가 동원되

었다. 를 들어 ‘강강술래’같은 민속놀이는 한국의 남쪽 해안지방을 심으로 하

여 추석 무렵에 펼쳐진다.부녀자들이 밝은 달 아래서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이때 소리를 내어 부르는 노랫말이 곧 ‘강강술래’인데 짧은 후렴구이기

때문에 구나 함께 부를 수 있다.쉽게 표 하는 언어지만 이것은 공동체의 유

와 결속이라는 막 한 효과를 가져왔다.이런 언어와 행 를 통해 역사 으로 침략

자를 물리칠 수 있었으며,농사에도 큰 힘을 보탤 수 있었다고 한다.공동체의 보

존을 해 단순한 언어 이상의 능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듯 세시풍속과 련된 언어는 그 지시 기능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작용

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평소의 언어와는 달리 축 특성으로 미래 확신이

있는 축하를 보내기도 하며,종교 인 제의 특성이 있어 재앙을 막는 언어로 사

용되기도 한다.그리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언어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기도 한

다.이런 특징들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한국과 국의 명 언어 표 의 양상

을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6) 東國歲時記 ,正月 立春條.



월 일 명 련 어휘

정월
음1/1 설날

세배,세주,설주,세찬,세장,세함,세화,설

빔,떡국,차례,제수,산제,문신,설음식,세뱃

돈,조왕신,콩볶기,포,세 ,제석,제야,제

일,세제,세진,수세,나례,망년주,만둣국,동

3.한· 명 련 언어 표 의 양상

3.1.어휘

『표 국어 사 』에서는 ‘어휘’에 해 “어떤 일정한 범 안에서 쓰이는 낱말

의 수효. 는 낱말의 체”로 뜻풀이를 하고 있다.이는 어휘가 개별 단어나 낱말

과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단어는 개별어 하나하나를 말하

고,어휘는 단어들의 체계 인 집합으로서 ‘단어들의 무리’라고 볼 수 있다(김기만

2000:62).세시명 에 행해지는 세시의례에 한 어휘는 명 의 이칭,제사, 식,

놀이,유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두 언어에서 사용되는 명 련 어휘의 양

상을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1.한국 명 의 어휘 양상

한국의 명 은 설날부터 그믐날까지 8가지가 있다.이러한 명 가운데 설날과

그믐날은 서로 련성이 높기 때문에 두 명 을 합쳐서 제시하기로 하겠다.다음은

한국의 명 련 어휘를 하나의 표로 제시한 것이다.

<표 5>한국의 명 련 어휘 양상



치미,삼실과,기년제,기풍제,묵은세배,만두

차례,약태우기,학질 방, 썹세는날,연말

청소,이갈이 방.

음1/15
정월

보름

상원,동제,복 ,찰밥,약밥,화 ,망월，

오곡밥,오기일,모깃불,백가밥,묵은나물,귀

밝이술,부럼깨기, 다리기,동채싸움,놋다리

밟기,세성받이밥,나무쇠싸움.

4월 양4/5-4/6 한식과 청명
한식,숙식,냉 ,묘제,합문,산신제,기제

사, 연일.

5월 음5/5 단오

창포,단양,형 ,그네,씨름,쑥떡,창포꽃,

창포물,수릿날, 오 ,천 ,단오빔,단

오첩,창포탕,제오탕,석 놀이,단오 사,

단오고사,창포비녀,수리취떡,앵두화채,강

릉단오제.

7월 음7/7 칠월칠석

견우,직녀,치성,천계,폭의,폭서,시암제,

시루떡,오작교,칠석제,용왕제, 병,

국수,칠석놀이.

8월 음8/15 추석

오곡,백주,백과,송편,벌 ,성묘,추수,

추, 가배,가신,햅 밥,가배일,가 , 추

,소놀이,토란국, 닭싸움,한가 ,올베심

리,풋바심이,강강술래,가마싸움.

9월 음9/9 양
천제,오락, 사,시제,국화주,국화 ,부

조묘, 양등고.

한국의 설날은 음력 1월 1일에 해당되며 ‘설’이나 ‘설날’로 일컫는다.여기에 제

시된 어휘에는 세 , 썹세는날,제석(除夕),제야(除夜),제일(除日),세제(歲除),

세진(歲盡)이라도 부르는 한 해의 마지막 날,즉 섣달 그믐날도 포함하있음이 특징

이다.정월 하룻날 아침 일 이 각 가정에서는 청마루나 큰방에서 제사를 지내



는데,제사상 뒤에는 병풍을 둘러치고 제사상에는 설음식을 갖추어 놓는다.죽은

조상에 한 차례가 끝나면 다음에는 살아 계신 어른들께 을 올리는데 이를 일

컬어 ‘세배’라고 한다.아이들의 세배를 받은 어른은 값으로 돈을 다.이를 ‘세

뱃돈’이라고 한다. 한 설날에 먹는 음식은 떡국이다.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고 한다.설날의 음식을 통틀어 ‘설음식’ 는 ‘세찬’이라 하고 설날의 술

을 ‘설술’이라고 한다.

정월 보름은 한국 세시풍속에서 비 이 크고 뜻이 깊은 날이기 때문에 ‘보

름’이라고 특별히 일컫는다.이 날을 상원(上元)이라고도 한다. 보름의 표 인

행사인 동제는 지 까지도 보름날을 주로 해서 여신지모신앙(女神地母信仰)을 주

류로 하는 고형(古型)의 통을 지속시켜 왔다.정월 보름날을 후해서 찰밥과

약밥을 먹는 풍속이 있다.경기도에서는 열나흗날 녁 일 오곡밥을 먹는다.

남에서도 열나흗날 녁에 오곡밥이라고 해서 농사지은 곡식을 모두 섞어서 밥을

짓는다고 한다. 한 보름에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놀이들이 행해진다.

다리기는 편싸움의 표 종목의 하나이고,나무쇠싸움 등이 있다.

한식은 양력으로는 4월 5일 무렵이다.민간에서는 설날,단오,추석과 함께 4

명 의 하나이다. 연일(禁烟日),숙식(熟食),냉 (冷節)이라고도 한다.이 날에 조

상 숭배와 련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다.집안에 따라서는 사당에서 조상 제사

를 지내기도 하지만,많은 가정에서는 성묘를 하고 간단한 제사를 지낸다.이때 서

울 지역에서는 제사에 앞서 먼 산신제를 지내기도 한다.성묘의 상은 기제사를

받는 조상도 있지만,기제사를 지내지 않는 먼 조상이나 후손이 없는 사람인 경우

도 많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을 명 로 이르는 말이다.단오의 단(端)은 첫 번째를 의미

하고,오(午)는 오(五),곧 다섯과 뜻이 통하므로 단오는 닷새를 말한다.단오를

가리켜 오 (重五節),천 (天中節),단양(端陽)이라고도 한다.단오는 형 (荊

楚)7)의 풍속으로 해져 온 것이다.단오는 한국 민족만이 아니라 고래로 북방민족

7)형 문화( 문화로 여 말하기도 함.)는 재의 지리 행정구역상 호북성(湖北省)·호남성(湖南省)·강

서성(江西省)일 를 포 하는 지역,즉 략 장강(長江) 류 지역의 문화를 일컫는다. 형 문화의 핵

심은 무(巫)에 있다.민간에서는 무속(巫俗)이 성행했고 귀신을 모셨으며,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무

가(巫歌)를 불 다고 한다.이러한 문화 기 를 바탕으로 나라 방언과 사(楚辭)가 나왔다.굴원(屈

原)과 같은 한 시인도 이 같은 문화 속에서 탄생했다.굴원의 표작인 「이소(離騷)」·「천문(天



들도 연 최 명 로 삼고, (金)나라 때는 이날 배천(拜天),사류( 柳),격구(擊

毬)등을 행하 다. 로부터 단오에는 많은 의례가 행해졌다.궁 에서는 신하들이

단오첩을 궁 에 올리고,공조와 지방에서 부채를 만들어 진상하면 임 이 신하들

에게 나 어 다.단오를 맞아 새로 수확한 앵두를 천신하고,조상에게 제사를 올

리는 단오 사(端午節祀)를 지낸다. 한 집안의 평안과 오곡의 풍년,그리고 자손

의 번창을 비는 단오고사(端午告祀)를 지내기도 한다.조선시 에는 군 단 의

큰 단오제가 지역마다 행해졌다.그 가장 표 인 것이 강릉단오제이다.조선

시 에는 군 단 의 큰 단오제가 지역마다 행해졌다.그 가장 표 인 것이

강릉단오제이다.이 게 창포탕에 머리와 얼굴을 씻고 새 옷을 입고 창포비녀로 치

장하는 것을 단오장(端午粧)이라 한다.

칠석은 음력 7월 7일로 세시 명 의 하나이다.헤어져 있던 견우(牽牛)와 직녀(織

女)가 만나는 날이라고도 한다.견우와 직녀는 칠석날이 되면 오작교를 건 서로

그리던 임을 만나 일 년 동안 쌓 던 회포를 풀고 다시 헤어져야 한다.칠석 다음

날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를 보면 모두 벗겨져 있는데 그것은 오작교를 놓기 해

머리에 돌을 이고 다녔기 때문이라 한다.지역에 따라서 칠석제,용왕제,밭제 같은

제사를 지내고 사당에 천신(薦新)하며 국수, 병,호박도래 등 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칠석음식으로 병을 만들어 먹고 칠석놀이라 하여 술과 안

주를 갖추어 가무로 밤이 깊도록 놀기도 한다.

추석은 음력 팔월 보름을 일컫는 말이다.가배(嘉俳),가배일(嘉俳日),가 ,한가

, 추(仲秋), 추 (仲秋節), 추가 (仲秋佳節)이라고도 한다.설날의 명 식이

떡국인 반면 추석의 명 식은 송편이다.추석은 애 농공감사일(農功感謝日)로서

이날 명 식으로 송편을 빚어 조상에게 올려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는 것이 요한

행사한다.추석에는 강강술래, 다리기,가마싸움,소놀이,거북놀이,소싸움,닭싸

움 같은 놀이를 한다.

양 은 음력 9월 9일을 가리키는 날로 날짜와 달의 숫자가 같은 일(重日)명

의 하나이다. 양 의 시제는 조선 후기 이후 특히 남지방에서 부조묘(不祧

問)」·「구가(九歌)」 등에 천지산천,신령,괴물 등 환상 이고 신화 인 요소가 짙게 나타나 있는 것

역시 무속과 깊은 연 성이 있다( 국문화답사기Ⅱ 2004).



월(음) 일 명칭 련 어휘

正月

1/1 春節(춘 )

聯( 련),年畫(연화),年飯(연반),唐花(당

화),春聯(춘련),門神(문신),財神(재신),鞭炮

(편포)8),福字(복자),搖錢樹(요 수),紅票兒

(홍표아),辭歲(세수),迎喜神( 희신),竈王神

(조왕신),守歲酒(수세주),年夜飯(연야반),壓

歲錢(압세 )9),春餅(춘병),接神( 신)，太歲

神( 세신),點天燈( 천등),煮餑餑(자발발).

1/15

元宵節(上元

，灯節이라

고도 함.）

燈 (등시),燈節(등 ),逛燈( 등),元宵(원

소),湯圓(탕원),燈謎(등미),商燈謎(상등미),

走橋兒(주교아),放花盒(방화합),土地神(토지

신),舞燈籠(무등용),秧歌舞(앙가춤),獅子舞

(사자츰),高蹺(나무다리).

四月 양4/5-4/6 한식과 청명 寒食(한식),掃墓(소묘),上墳(상분).

廟)를 모신 집안들을 심으로 행해져 왔다. 양 은 국화가 만발할 때이므로 국

화주,국화 을 만들어 먹는다.

3.1.2. 국 명 의 어휘 양상

국의 세시명 은 일반 으로 한 해라는 시간 내에 정해지는 제사,오락 주의

활동을 하는 특별한 날로서 기능상으로는 명 의 이칭,제사, 식,놀이,유래 등

에 해 제시하기로 하겠다. 국의 세시명 은 음력으로 양상을 제시하기 때문에

춘 (春節) 련 어휘 양상은 섣달 그믐날 밤과 정월 하루를 합쳐서 제시한다.

국의 명 련 어휘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국의 명 련 어휘 양상



五月 5/5
단오 (重五

라고도 함.)

龍舟(용주),粽子(종자), 柳(사류),香包(향

주머니),艾草(애 ),艾糕(애고),女兒節(녀아

),雄黃酒(웅황주),屈原(굴원),五毒餅(오독

병),汨羅江(멱라강).

七月 7/7
7/7칠석

(七夕)

織女(직녀),鵲橋(오작교),仙女(선녀),牛郎

(우랑),王母(왕모),丟針(침),巧果(교과),五

生盆(오생분), 兒女節(아녀 ), 碧蓮池(벽련

지),女星樓閣(직녀성 각).

八月 8/15 추석(中秋節)

元夕(원석),元夜(원야),元節(원 ),踏月(답

월),燈 (등회),月餅(월병),月壇(월단),拜月

壇(배월단),拜月亭(배월정),望月樓(망월루),

燈籠節(등용 ),團圓節(단원철),八月節(팔월

철),團圓餅(단원병),年畫馬鐙(연화마등),(

용비우).

九月 9/9

양 (重陽

節，重九라

고도 함.)

重陽登高( 양등고),訪菊(방국),賽馬(새마),

菊花酒(국화주),登高節(등고 ),重陽花糕(

양화고).

8)鞭炮(편포):크고 작은 폭죽의 총칭으로 한 꿰미에 죽 꿴 연발 폭죽 등 여러 모양이 있다.이런 풍속은

략 진 (진 AD.3세기-5세기)때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푹죽을 터뜨리기 시작한 이유는 애

에는 귀신을 몰아내기 한 것으로 해진다.『형 세시기(荊楚歲時記)』에 보면 “정월 하루 날,닭소

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먼 마당에서 폭죽을 터뜨려서 산조(山臊)라는 괴물과 악귀들을 쫓아 버린다”라

는 지재가 있다( 국 세기Ⅱ 2006:396).

9)壓歲錢(압세 ):보통 한 해가 갈 때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돈을 말하는데 한국의 세뱃돈과 비슷

하다. 국어에서 ‘세(歲)’의 음이 ‘나쁜 질병’이라는 뜻의 ‘수(祟)’와 같기 때문에 한 해의 나쁜 것들을 다

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에서 붉은 색의 실로 동 을 꿰어 어린 아이의 가슴에 걸어 다.상다리에

걸어두는 경우도 그 숫자는 아이들의 숫자와 같다.압세 이라는 명칭 말고도 허리에 걸어 주기도 한

다는 뜻에서 ‘압요 (壓腰錢)’이라 하기도 하고 압수 ,압세 등의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국 세기

Ⅱ 2006:400).



국의 춘 은 원단이라도 하고 그 해를 장하는 태세신(太歲神)10)을 하는

행사로서 폭죽 터뜨리기,자발발이라는 음식으로 치는 풍속을 지낸다.이 날은

가가호호 부엌신을 새로 붙이고 이에 한 제사를 지내는데,부엌신의 상화에다

사탕이나 엿을 발라 놓는다.제석에는 춘련이라는 두 장의 종이에 서로 칭되는

문장을 써서 문 양쪽에 붙는다.한국처럼 국 사람들도 정월 하루 아침 일

일어나서 사람마다 새 옷을 갈아입고 조상께 제사를 지낸다. 국 춘 의 음식은

‘교자’라고 한다.

음력으로 정월 15일은 국의 통 인 명 인 원소 이며 반 춘 의 마지막

이기도 한다.원소 은 원석,원야,원 이라고도 한다.사람들은 보름날에 오색

찬란한 등롱에 수수께끼를 붙여놓고 풀기 놀이를 한다.원소 에 원소를 먹는 것은

통 인 습이다.원소 에는 등불을 구경하고 탕원을 먹는 것 외에 많은 문화와

오락 활동이 생되었는데 나무다리,앙가(秧歌)춤,사자춤 등이 그것이다.

청명 은 음력 4월 5일 후에 해당된다.이 날의 외출은 조상의 묘를 참배하는

것이 주된 목 이며,동시에 자연스 푸릇푸릇한 야산에 돋아나는 풀을 밟는 상큼

한 소풍의 의미도 갖는다.

국에서 음력 5월 5일은 로부터 해 내려오는 고유의 세시명 의 하나이

다.용주경기를 진행하는 것도 단오의 요한 풍속 하나이다.이 풍속은 굴원

련된다고 한다.홍콩 등의 남방지역에서는 종자를 먹고 용주경기를 거행하는 것

외에도 黃酒(웅황주)마시기,향주머니 걸기,菖蒲(창포)꽂기,艾草(쑥)걸이 놓

기 등을 하며 악귀를 쫓고 건강을 기원하는 독특한 풍습이 있다.

7월 7일은 칠석이라 한다.이 날은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만

나는 날이라고 한다.견우,직녀성에 제사를 지낸 다음에야 비로소 정식으로 직녀

성에게 재간이 있게 해 달라고 빈다.

국에서 추석은 추 이라 부른다.가을의 밝고 맑은 달빛을 띠는 둥근 달이

단결과 화목의 상징이라 여겼기 때문에 단원 이라고도 불 다. 국 여러 지방에

는 아직도 많은 ‘배월단’,‘배월정’,‘망월루’의 유 이 있다.그리고 추 에는 국

10)음양가(陰陽家)에서 만드는 여덟 장신의 하나.목성에게 붙인 이름.해마다 간지(干支)의 방향(方向)으로

운행(運行)하는데,이 신의 방향으로 향하여 갈사를 행하면 복을 얻는다 한다(한자 사 자 ).



각지에서 규모의 경축 행사도 벌어지는데 가장 표 인 것이 등회(燈 )이다.

추등희로는 용채등,상아가 달나라 간다,각양각색의 채색등,연화마등, 용비

우,등용 과 같은 행사들이 있다. 국의 추음식은 월병이다.11)

9월 9일은 양 이고 다른 말로 등고 (登高節)이라고도 하는데,이것은

로부터 양 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

다. 한 양 에는 국화를 감상하고 국화주를 마시는 풍습이 있었다.

3.2. 용표

용표 은 용어, 용구, 용 ,이디엄,숙어,익힘말,익은말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근되어 왔다(심지연 2009:76).그러나 민 식(2003)12)은 ‘용표 ’이라

는 정의에 설화와 유행담과 같은 이야기 형식까지 포함하여 그 범 를 넓혔다.모

든 속담뿐만 아니라 단 까지 용표 을 확장시켜 그 의미를 정의하 다.본고에

서도 역시 용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용어라는 말에서는 ‘합성어’

나 ‘생어’와 같은 단어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용구는 말 그 로 ‘구’이기 때

문에 문장의 단 까지는 넘어설 수 없다.최소한 문장이라 할 수 있는 ‘’이 되려

면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하는데,‘구’는 두 단어 이상의 말이지 ‘’이 되지는 못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속담이나 이야기에서도 용 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들은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문장과 이야기의 개념까지 포 하기 해서는

‘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하다. 용표 으로서의 성어와 속담

을 다루되,명 세시풍속과 련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11) 추 에 월병을 먹는 통은 원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는데,당시 주원장(朱元璋)은 한족을 거느리고 원

나라의 폭정을 반 하는 기를 일으켰는데 8월 15일에 일제히 거사하기로 약속하고 월병 속에 소식을

담은 쪽지를 넣어 선물을 하듯 월 병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그 후 주원장은 원나라를 무

트리고 명나라의 첫 황제가 되었는데 훗날 만족(滿族)이 국에 들어와 청나라를 세웠을 때에도 사람들

은 오랑캐로부터 통치권을 되찾았던 이 명 을 계속 경축하 다고 한다(장범성 1999:260).

12)민 식(2003:7)에서 용표 은 일정 시간 반복 ,지속 으로 언어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표 으로 속담

이나 표어,고 설화나 유행담 등을 포 한다고 했다.



3.2.1.한· 명 련 성어의 양상

성어란 장기간의 언어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진 고정된 표 형태로서 특정 의미

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굳어진 결합체를 말한다(崔希亮 1997:80).즉 성어란 어도

4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구조화되고 의미화된 구어 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

는 4음 혹은 4음 이상의 조합을 말한다(曹煒 2004:159). 국어의 성어는 유구

한 역사를 갖고 있다.성어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이런

이야기를 네 자로 함축하 기에 담고 있는 뜻이 아주 크다.하나의 성어를 알게

되면 그와 련된 역사 인 배경과 문화 인 지식도 알게 된다.

성어를 이르는 명칭으로는 ‘한자성어,고사성어,사자성어’등이 있다.일반 으로

한자를 가지고 만들어진 어휘를 한자성어라고 하고 그 에서는 90% 이상이 네

자로 이루어진 형식이다.따라서 본 에서 다루려는 것은 한· 명 에 한 사자

성어와 고사성어이다.사자성어의 경우 어느 정도는 한자의 뜻만 가지고도 체

인 의미 악이 가능하지만 고사성어는 그 지 않다.고사성어를 잘 사용하기 해

서는 자 그 로의 표면 의미는 물론,그에 유래된 고사의 내력이나 비유 인

속뜻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세시풍속 련된 사자성어는 주로 명 때 길상어로

쓰는 사자성어와 명 역사 인 이야기에 한 설명할 때 쓰는 고사성어이다.본

에서는 장기근(2006)《사자성어 사 》과 국의《中國成語大辭典》,《現代漢

語辭典》13)등을 참고 자료로 삼았다.

3.2.2.1.한· 명 의 사자성어 양상

통 문화면에서 설날은 가장 요한 명 이고 세시풍속 면에서도 가장 많은 세

시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 세시풍속 가운데 설날은 경축 활동에 해

사자성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본 에서 주로 설날 련된 성어를 살펴볼 것

13)中國社 科學院语 研究所词典编辑室 编(2008),《現代漢語辭典》,商务印书馆.

1978. .매년 150만 부 이상이 발행되고,2005년까지 제 5 발행되었으며,2008년 6월 북경에서 제

335차례 인쇄됨.



사 자 성 어 해 석

공하신년 (恭賀新年) 삼가 새해를 축하하다.

근하신년 (謹賀新年) 삼가 새해를 축하하다.

송구 신 ( 迎新)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다.

제구포신 (除 新) 낡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내다.

운수 통 (運數大通)
인간의 능력을 월하는 천운과 기수가 크게 트여 이루

어지다.

만수무강 (萬壽無疆) 아무 병 없이 오래오래 살다.

만사형통 (萬事亨通) 모든 일이 뜻 로 잘 풀리다.

강구연월 (康衢煙月)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을 이르다.

일취월장 (日就月 ) 날로 달로 발 하거나 성장하다.

시화연풍 (時和年豊) 나라가 태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든다.

사 자 성 어 해 석

恭賀新禧 (공하신희) 삼가 새해에 행복하기를 축하하다.

恭賀新春 (공하신춘) 신년을 축하하다.

花開富貴 (화개부귀) 원만하고 행복한 생활을 원하다.

이다.설날은 한국이나 국에서는 명 가운데 가장 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

다.명 은 ‘좋은 날’이라는 의미로서 경축하는 용표 이 많이 나타난다.먼 설

날과 련된 상용 사자성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한국의 명 련 사자성어 양상

<표 8> 국의 명 련 사자성어 양상(1)



國泰民安 (국태민안)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평안하다.

紫氣東來 (자기동래) 상서로운 기운이 동쪽에서 오다.14)

恭禧發財 (공희발재) 돈 많이 벌다.

新年快 (신년쾌악) 새해 복 많이 받다.

官運亨通 ( 운형통) 운이 형통하다.

萬事如意 (만사여의) 모든 일이 뜻 로 이루어지다.

合家歡 (합가환악) 온 가족이 즐거우시기 바라다.

合家团圆 (합가단원) 온 가족이 단란하게 지내기 바라다.

年年有餘 (연년유여) 해마다 부유하길 바라다.

大吉大利 ( 길 리) 운수 통이다.

百事大吉 (백사 길) 백사가 형통하다.

三陽開泰 (삼양개태) 길하고 흥성하기를 바라다.

吉祥如意 (갈상여의) 복스럽고 상서로운 일이 뜻한 바 로 이루어지기 바라다.

辭 迎新 (사구 신)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맞아들이다.

學業有成 (학업유성) 학문이 완성되다.

事業有成 (사업유성) 사업이 성공하다.

心想事成 (심상사성) 마음이 실하면 이루어지다.

의 표에서 제시한 성어는 국 설날에 자주 쓰이는 길상 사자성어이다.설날

음식은 항상 길상어와 계가 있는데, 를 들어 제석에 생선요리를 먹는 것을 ‘魚

(yu)’의 발음이 매년 풍족하기를 바란다는 ‘年年有餘’의 ‘餘(yu)’와 같기 때문이다.

남방지역가운데는 ‘肉丸’과 ‘鱼丸’을 먹는곳도 있는데,‘丸’과 ‘圆’은 모양이 비슷

하고 ‘合家团圆’,즉 온 가족이 단란하게 지내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

이다.설날의 경축활동에도 길상한 사자성어가 자주 사용된다.‘공희발재’,‘운형

14)성인(聖人)이 옴을 이르는 말이고 ‘벗이 옴’에도 쓴다.노자(老子)의 옛일에서 온다는 말이다(《中國成語

大辭典》참조.).



통’,‘만사여의’등 의 사자성어로 인사를 한다.

한 한국에서 입춘 날 문이나 권 기둥 등에 붙이는 을 궁 에서는 춘첩

자(春帖字)라고 했고,민간에서는 춘축(春祝)이라고 했다. 에 제시된 사자성어를

두 개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춘첩자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ㄱ.국태민안(國泰民安)가 인족(家給人足)—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

고,가정에서는 집안 살림이 부족함이 없다.

ㄴ.문신호령(門神戶靈)가 불상(呵噤不祥)— 문의 신과 집안의 신령이 지키

고 있으니 불길한 것을 꾸짖어 하다.

ㄷ.우순풍조(雨 風調)시화연풍(時和年豊)— 비가 순조롭고 바람이 고르며

시 이 화평하고 풍년이 든다.

ㄹ.입춘 길(立春大吉)건양다경(建陽多慶)— 입춘에는 크게 좋은 일이 있고,

따스한 기운이 감도니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나타나다.

국에서 춘련(春聯)15)은 각종 련에서 가장 많이 유행하는 것 의 하나이다.

음력설 기간에는 붉은 춘련들이 가가호호마다 붙여져 있는데,그럼으로써 통 인

명 의 경사스러운 분 기를 더욱 더 강하게 만든다.춘련의 종류도 비교 많은

데,주로 사용 장소에 따라서 (框 ),횡비(橫批),춘조(春條),두방(斗方)16)등

으로 나 수 있다.춘련의 횡비를 주로 사자성어를 쓰이고 있고 다음 들은 거의

모두 춘련 횡비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사자성어이다.

15)춘련의 기본 형식은 두 문장이 내용과 자 수가 서로 칭되는 련( 聯)이다.이러한 태는 국

문학의 독특한 형식에서 나온 것이다.즉 선진(先秦)시 의 시문(詩文)이나 한(漢)나라 때의 한부(漢賦)

이후 진남북조시 때 유행하 던 병려체(騈儷體)의 문장 등은 모두 문장의 칭을 요시하 다( 국

풍속 사 자 참조).

16) (框 ):좌우 문테에 붙임.

횡비(橫批):문미의 횡목에 붙임.

춘조(春條):내용에 따라 한 곳에 붙임.

두방(斗方):정사각형,즉 가구 등에 많이 붙임.



사 자 성 어 해 석

萬象更新 (만상경신) 만물이 더욱 새롭다.

春滿人間 (춘만인간) 생기발랄하게 기운이 가득하다.

和氣生財 (화기생재) 온화하게 사람을 하면 재운이 생긴다.

福星高照 (복성고조) 복성이 높이 비치다.

豐衣足食 (풍의 식) 먹고 입을 것이 충분하고 살림이 풍부하다.

大地回春 ( 지회춘) 겨울 떠나가고 을 맞으며 지에서 생기발랄하다.

人夀年豐 (인수년풍) 평안하고 창성하다.

風調雨 (풍조우순) 비와 바람이 농사짓기에 딱 알맞다.

家運亨通 (가운형통) 부자가 되는 운이 좋고 돈을 잘 벌다.

太平盛世 (태평성세) 안정 창성한 시 이다.

金玉滿 (김옥만당) 재산과 학식이 아주 많다.

財源廣進 (재원 진) 사면팔방 재부를 들어온다.

四季平安 (사계평안) 사계 에 평안하다.

<표 9> 국의 명 련 사자성어 양상(2)

3.2.2.2.한· 명 의 고사성어 양상

고사성어는 옛날의 어떤 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성어이고 역사 ,사회 ,문화

통이 반 된 특유의 습 표 이라도 할 수 있다.이처럼 고사성어는 주로

국의 명 에 해 제시할 것이다. 를 들면 다음과 같다.

(2)ㄱ.熬年守岁 (오년수세)

ㄴ.三節兩壽 (삼 량수)



ㄷ.懸燈結彩 ( 등결재)

ㄹ.張燈結綵 (장등결채)

ㅁ.明日黃花 (명일황화)

ㅂ.屈志從速 (굴지종속)

(2ㄱ)의 ‘오년수세’ 에 ‘수세’는 섣날 그믐날 밤에 지나간 해를 지킨다 하여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 새해를 기다리는 풍습이다.제석수세라고 하고 민간에서

는 ‘오년(熬年)’라고도 한다.이에 국의 ‘년’과 련 설이 있기 때문이다.(2ㅁ)

의 ‘명일황화’ 에 ‘황화’는 국화이다.원래 양 (重陽節)이 지난 후에 시들

어 떨어진 국화를 가리키고 사물이 제 시기를 지난 것을 가리키는 뜻도 있다.송

(宋)나라 시인 소식( 軾)의 작품은《九日次韻王鞏》 에 “相逢不用忙歸去，明日黃

花蝶也 .”이라는 시문이 있고 ‘明日黃花’를 그 시문에서 유래했다.(2ㅂ)의 ‘굴지종

속’은 국의 국 시 (戰國時代) (楚)나라의 유명한 시인 굴원을 기념하기 한

종자를 먹는 풍속을 가리킨다.

3.2.3.한· 명 련 속담의 양상

한국의 속담이란 자 그 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응축되어 나온 토속 인 표 의

말이라고 볼 수 있다.속담은 옛날부터 민 의 지혜와 민족 사회의 경험이 응축되

어 리 구 되는 지식과 이치를 반 하며 한 민족,한 문화,한 사회의 정신 사

고방식과 물질 생활 방식 등의 특징 인 면을 집단 으로 표 한 간결한 용이

라고 말할 수 있다(조용 2009:10).속담에는 사회 상을 반 한 속담도 있고 자연

상을 반 한 속담도 있는바,그 수가 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속담들이 깊은

생활 인 진리를 담고 있기에 매우 큰 교육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 속담의 개념에 응되는 국 속담이라 함은 헐후어17), 용어,격언 그리

17) 국의 숙어는 언어,성어, 용어,헐후어 등으로 나 다.그 에서는 헐후어의 형식이 가장 독특하고,

표 은 새롭고,내용은 유머러스하다.속담과 같은 숙어 형식은 세계 으로 많은 어종에 가지고 있지만

헐후어의 형식은 국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헐후어는 국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특색이고,

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다.不同時期(부동시기),不同地域(부동지역),不同業種(부동업종)의 漢民族



고 일부 성어까지 모두 포함된다.속담은 넓은 의미로 오랜 시간 동안 일반 들

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경험들이 쌓여 형성되는 통속 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언어이다(조용 2009:12).본 에서는 한국의 속담과 국의 헐후어에

해서만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3.2.3.1.한국 명 의 속담의 양상

1)설날과 련된 속담

한국의 설날은 음력 1월 1일에 해당되며,‘설’이나 ‘설날’로 일컫는다.설이란 1년

의 첫머리란 뜻이고 설날은 그 에서도 첫날이란 의미를 지닌다.다음으로 설날과

련된 속담을 제시한다.

(3)설은 나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어야 한다.

(객지에 나간 사람은 설에 부득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보름에는 꼭 돌

아와야 한다는 뜻.)

설은 새해가 시작하는 때이므로 출타를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지내고 조상에게 (禮)를 다하고 이웃에게 인사를 다녀야 한다.부득이 설을 집에

서 쇨 수 없었다면 정월 보름에라도 집에 돌아가야 한다.설에는 사정이 있어서

집에 못 갔지만 보름 정도 여유를 가지면 그 사정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월 보름은 일년 농사 풍년을 소망하고 비하는 요한 시기로,보

름을 지나면 본격 으로 농사짓기가 시작된다.그러므로 보름까지 집에 가서 생계

(生計)요,생존(生存)을 해결할 농사짓기를 비해야 한다.

(한민족)사람이 참조한 것이다.그리하여 헐후어는 時代性(시 성),地域性(지역성),行業性(행업성)을

기진 특성이 있다.헐후어는 수많은 종들이 일상생활에서 비롯되어 창조한 간결한 문장이다(육신

1996:52).



(4)설날에 옴 오르듯.

(한 해의 첫날인 설날에 몹시 가렵고 살이 짓무르는 피부병이 오르는 것처럼

일을 시작할 때부터 재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뜻.)

설날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삼가고 조심하여 재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할 때

주로 쓰인다.일을 시작할 때부터 재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을 빗 어 말할 때도 쓰

인다.

(5)보리 름까지 세배한다.

(세배는 정 에 하는 것이 상례인데,보리가 게 익는 철,즉 4～5월까지도

세배를 한다는 것은 형식 인 인사치 가 지나침을 이르는 뜻.)

(6)처갓집 세배는 미나리강회 먹을 때나 간다.

(사돈 사이에는 그처럼 의를 잘 갖추었지만,사 의 처갓집 세배는 꾸물

기 일쑤 던 모양이라는 뜻.)

설날에 행하는 풍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친족과 웃어른들께 올리는 세

배(歲拜)이다.설빔을 차려 입고 어른께 큰 을 올리면서 축원을 드리면,어른도

를 갖추어 푸근한 덕담을 들려주는 것이다.과거에는 설날에 즈음하여,사돈 사이

의 부인들이 새해 문안의 뜻을 하기 해 하녀를 서로 보내는 풍습을 행하기도

하 다.이때의 하녀를 특별히 문안비(問安婢)라 칭하 는데,조선조 조 때의 학

자인 이 려(李匡呂)의 시에 “뉘 집의 문안비가 뉘 집으로 문안하러 들어가는고(誰

家問安婢 問安入誰家)”라는 구 도 보인다.

사돈 사이에는 그처럼 의를 잘 갖추었지만,사 의 처갓집 세배는 꾸물 기 일

쑤 던 모양인지 “처갓집 세배는 미나리강회 먹을 때나 간다.”는 속담이 한다.백

년손님으로 맞아주는 처갓집의 입장과는 달리,은근히 처갓집을 챙기지 않는 사

들의 경향을 나무라기 해 생긴 말인 듯하다.식물로 만든 회라고 할 수 있는 미



나리강회는 겨울을 지낸 철의 미나리로 만들 때에 제 맛을 내는데,임 님이 즐

겨 드시거나 손님을 하기 한 고 메뉴 다.꽃피는 이 되어서야,세배한

답시고 미나리강회를 먹으러 처갓집에 가는 사 가 퍽 얄미울 만도 하다.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 ‘처갓집 세배는 앵두꽃을 꺾어 갖고 간다’는 말도 있다.장

모의 미나리강회 맛을 보러 가는 얄미운 사 로 보이기도 하지만,본가에서의 행사

가 많은 탓에 처갓집 세배는 개 느 하게 간다는 풍습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아무리 그 기로 앵두꽃이 필 시

에 처갓집 세배를 갔다가는,오늘날의 사 들은 아마도 일 년 내내 구박을 당할

지도 모를 일이다.이 평등의 시 에 말이다(국립민속박물 2004:설).

(7)꿩 신 닭

( 당한 것이 없을 경우 다른 것으로 신한다는 뜻.)

최남선(崔南善)은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인

만큼 이 날을 아무 탈 없이 지내야 1년 365일이 평탄하다고 하여 지극히 조심하면

서 가만히 들어앉는 날이란 뜻에서 설날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설날을 설명하

다.설날이 갖는 요한 의미는 엄숙과 순수에 있다.깨끗한 자세로 근신(勤愼)의

마음가짐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설날을 지내는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 있다.음식에

도 순수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담았는데,그 표 인 것이 바로 흰떡국18)이다.

(8)남의 떡에 설 쇤다.

(남의 떡을 얻어 설을 쇤다는 속담.남의 힘으로 일을 이룬다는 뜻.)

18)흰떡국은 멥 가루로 만든 가래떡을 썰어서 육수에 끓여 만든다.설날의 떡국은 차례상이나 세찬상에

올려지며,모두가 그것을 한 그릇씩 먹음으로써 비로소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실감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날의 떡국을 가리켜,나이를 더하는 떡이란 의미로 흔히 첨세병(添歲餠)이라고도 하 다.원래

떡국의 육수로는 소고기나 꿩고기를 사용하 다.그러나 값이 비싼 소고기나 구하기 어려운 꿩고기를 사

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닭고기로 신하기도 하 다.‘꿩 신 닭’이라는 유명한 속담은 주로 당한 것이

없을 경우 다른 것으로 신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사실 이 말에는 가난했던,그러나 소박했던 우리

네의 설날 풍경이 아릿하게 배어 있는 것이다(『한국 세시풍속 사 :정월편』참조).



자기의 노력이나 경제 부담 없이 남의 덕을 보려는 사람을 꼬집을 때 쓰이며

비슷한 속담에 “남의 불에 게 잡는다.”,“남 켠 횃불에 조개 잡듯.”,“남이 켠 불에

게 잡기.”,“남의 바지 입고 새 베기.”,“남의 팔매에 밤 기.”,“지나는 불에 밥 익

히기.”등이 있다.조선 순조 20년(1820)에 정약용(丁若鏞)이 엮은 『이담속찬(耳談

續纂)』에는 “다른 사람의 떡으로 설[歲始]을 즐기다(他人之餌聊樂歲始).”라고

있다.

(9)정월 하룻날 먹어보면 이월 하룻날 먹으려 한다.

(한번 재미를 보면 자꾸 하려고 한다는 뜻.)

정월 하룻날은 큰 명 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즐거운 날이다.

그런데 2월 하룻날도 명 인 알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하니 이것은 시기를

제 로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어리석고 철없는 사람을 해학 으로

비꼴 때 주로 쓰이며 비슷한 속담으로 “ 하룻날 먹어 보면 열하룻날 간다.”가

있다.

(10)설에도 부모를 모르다니.

(새해 설을 맞으면 객지에 나간 자식은 집에 돌아와서 부모를 모시고 뜻 깊

게 지내야 하는데,그러지 못한 자식은 실로 불효막심하다는 뜻.)

객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명 ,그 에도 새해가 시작되는 설 명 을 집에서

쇠려고 한다.특히,나이든 부모가 집에 계시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를 모시고 가족과 어울려 즐겁게 지낸다.그리고 조상에게 차례(茶禮)를 올리

고 사당(祠 )을 참배하며 성묘(省墓)도 한다.부모들은 객지에 나간 자녀들과 함께

설날 보내기를 고 하고 아이들은 집에 돌아오는 아버지가 선물과 설빔 사오기를

바란다.그리고 아내들은 설날 먹을 음식을 장만할 돈과 빚 갚을 돈을 벌어오기를

고 한다.이것은 집안사람이든 집 밖 사람이든 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설날 집에 못 가는 심정이나 집에서 객지의 식구들을 그리워하



는 식구들도 고통이다.가능하면 설날 등의 명 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

이 우리 민족의 풍습이었다.오늘날 설에 교통 사정이 매우 나쁜데도 귀성(歸省)하

는 사람이 많은 것이 바로 그 증거다.

(11)설은 질어야 풍년이고 보름은 맑아야 풍년이다.

(설에는 이 많이 내려야 그해에 풍년이 들고,정월 보름에는 맑아서 보

름달을 볼 수 있어야 그해에 풍년이 든다는 뜻.)

새해의 첫 날인 설날에 상서롭게 여기는 이 내리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쌓인 이 온 땅을 덮어 보리싹을 비롯한 농작물이 얼어 죽지

않게 보호해 주니 풍년이 들 것이라 믿었다.그리고 새해 첫 만월(滿月)이 뜨는 정

월 보름에 날씨가 맑아 보름달을 볼 수 있으면 그해에 풍년이 들 것이라 믿었다.

이것은 달이 생생력(生生力)을 지니고 있어서 풍요(豊饒)를 가져다 다는 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정월 보름날 달이 뜰 때 달의 모양,크고 작음,출 거림,높

낮이,달빛을 보고 그해 농사의 풍흉(豊凶)을 치거나 정월 보름달에 축원을 하

면 소원을 성취한다는 민속은 이런 의식에서 생긴 것이다.비슷한 속담으로 “정월

보름날 맑으면 풍년 든다.”,“정월 보름달이 르면 풍이 든다.”가 있다.

(12)설에는 옷을 입고 한가 에는 먹을 것을 얻어먹는다.

(비교 한가하고 겨울철인 설에는 좋은 옷을 해 입고 추수철인 추석에는 먹

을 것이 풍부하여 먹을 것을 많이 얻어먹게 된다는 뜻.)

(13)설은 질어야 좋고 추석은 맑아야 좋다.

(음력설에 이 자주 오면 보리농사에 좋고 추석 때는 벼의 등세기이므로 맑

은 날이 많아야 일조시간이 많고 산 온도가 높아 결실이 좋아 풍년이 든

다는 뜻.)



(14)설을 거꾸로 쇘다.

[동지섣달보다 해동(解凍)무렵이 더 춥다는 뜻.]

음력 1월 1일인 설은 1월에 들어섰으니 이라고 보고, 후(節侯)로 보아서도

설은 양력으로 2월 순,입춘(立春)무렵이므로 에 들어섰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는 여 히 추운 겨울이다.엊그제 겨울인 섣달그믐이 하루 이틀 지났다고 별안간

이 되어 날씨가 풀릴 턱은 없지만,어서 이 오기를 바라는 성 한 사람에게는

이제 겨울이 가고 이 와서 계 이 바 었으니 인데 왜 이 게 추운가 하는 생

각이 들어서 더욱 춥게 느낀다.새벽에 날이 새기 직 이 더 어둡다는 말과 상통한

다.기 한 만큼 날씨가 풀리지 않으니까 상 으로 더 춥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

다.

(15)섣달 그믐날 개밥 퍼 주듯.

(결혼 령기를 넘긴 여자가 홧김에 개밥을 푹푹 퍼 다는 뜻으로,무엇을

무 많이 헤 게 퍼 주는 경우를 비유 으로 이르는 뜻.)

섣달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다.그래서 묵은 바느질을 하거나 는 그해 일

의 끝단속을 하기도 하고 묵은 빚을 남김없이 청산하기도 한다.섣달이 한 해의 끝

인 데서 이 속담이 생겨났다.이 말은 시집을 못 가고 해를 넘기게 된 노처녀가

조감과 홧김에 개밥을 푹푹 퍼 다는 뜻으로 쓰인다.더러는 섣달그믐 날은 먹을

것이 많아서 개밥도 후하게 주듯이 남에게 음식을 후하게 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16)섣달 그믐날 시루 얻으러 가다니[다니기].

(어느 집이나 다 시루를 쓰는 섣달 그믐날에 남의 집에 시루를 얻으러 다닌

다는 뜻으로,되지도 않을 일에 애를 쓰는 미련한 짓을 비유 으로 이르는

뜻.)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이든지 미리 비하는 습 이 필요하다.그 지 못하면 남

에게 폐가 되거나 손해를 끼치는 수가 있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무슨 일

이든 미리 비하지 않으면,임박해서 당황하는 일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뜻이다.

시루에 한 속담은 여러 개가 있다.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으

로 “시루에 물 퍼붓기다”라는 말이 있다.그리고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는 일은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욕심만은 만족시킬 수 없다는 뜻으로 “시루에 물은 채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제 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 “시루 안 떡도 먹어야 먹는 것이다.”라는 속담

이 있다.

(17)섣달 그믐날 흰떡 맞듯.

(섣달 그믐날에 흰떡이 떡메에 맞는다는 뜻.)몹시 두들겨 맞는 모습을 비유

으로 이르는 말.≒등 기에서 노린내가 나게 두들긴다ㆍ복날(에)개 맞듯.

충남 공주 지역 민요로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다.“똥 다가 감투 잃고 도랑 건

뛰염 뛰다 고드래상투 마자 잃고 부애김에 술집 가니 술값 내라 이짝 짝 섣

달그믐 흰떡 치듯 뺨만 실컷 두들겨 맞고…….”외상 빚이 많았던 술집에 섣달그믐

에 갔으니,외상값 내놓으라는 성화에 뺨만 실컷 맞았다는 내용이다.

『춘향 』에는 “여북하오면 굶고 다닐 이 만삽고 그러하옵기 변지변(별리

에 변리)이지이(이익에 하여 생기는 이익)하여 주는 경주인의 빚이 무수하옵

고 환자도 매양 바칠 길이 없사와 볼기를 섣달그믐날 흰떡 맞듯 하옵니이다.”라는

목이 있다.몹시 가난하여 환자(還子)도 갚을 길이 없어 섣달그믐날 흰떡 맞듯

하 다는 목이다.이 같은 사정은 옛날 가난한 농민에게는 많았다.

(18)섣달에 들어온 머슴이 주인마 라 속곳 걱정한다.

(머슴이 주제넘게 주인집 일을 걱정한다는 뜻으로, 와는 아무 상 도 없는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를 비꼬는 말.)



(19)섣달이 둘[열아홉]이라도 시원치 않다.

(섣달이 아무리 많아도 모자란다는 뜻으로,시일을 아무리 늦추어도 일의 성

공을 기약하기 어려운 경우를 비유 으로 이르는 말.)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 신( 迎新)의 달로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제일(除日)에는 남은 빚을 청산하는 것이 례 으나,이날까지 받지 못한 빚은 정

월 보름까지는 독 도 하지 않고 갚지도 않는 것이 례 다.한편 이날 시집 못

간 노처녀는 개밥을 푹푹 퍼 다고 한다.처녀가 시집을 가지 못하고 해를 다 보내

고 나니 홧김에 개밥을 많이 퍼 다는 것이다.이 듯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섣달인데,이러한 섣달이 열아홉이라도 시원치 않다는 이 속담은 마무리의 말미를

열아홉 번 주어도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니 성사(成事)될 수 없음을 강조한

말이다.

2)정월 보름과 련된 속담

(20)정월 보름날 귀머거리장군 연 떠나가듯.

(멀리 가서 떨어지는 모양을 이르는 뜻.)

귀머거리장군( 軍)은 연의 한 종류로서 윗머리 양쪽 귀퉁이에 검은 부등변삼각

형을 그린 연이다.부등변삼각형은 변이 5센티미터,높이가 10센티미터 정도이다.

아이들이 연을 겨우 내내 띄우다가 농사가 시작하는 정월 보름 이후에 연을 날

리면 “개백정”이라는 욕을 먹기 때문에 연을 더 이상 날릴 수가 없어서 보름

날인 열나흗날에 그동안 가지고 놀던 연을 날려 보내는데,이것을 ‘송액( 厄)’이라

한다( 북 남원지방은 속공이라고 한다).바로 그해에 들 액운을 연에 달아서 멀리

날려 보낸다는 액땜이라고 할 수 있다.

송액할 연을 날릴 때는 연에 연 주인의 이름과 주소와 생년월일을 고,붓 씨

로 송액만리( 厄萬里)나 송액 복( 厄迎福),송구 신( 迎新)등을 쓴다.그리

고 연실에 솜고치나 쑥 비빈 것,담배꽁 ,숯가루를 뭉쳐서 창호지를 바른 것을



연에 바투 매달아 불을 붙이고,이어 얼 실을 풀어 공 에 띄운다.그 사이에 불

이 타들어가서 연실을 태우면 연이 연실에서 뚝 떨어져서 바람을 따라 멀리멀리

날아간다.이 연은 다른 연보다 크기 때문에 송액할 때 멀리 날아간다.이 연처럼

멀리 훌훌 떠나가는 모양을 빗 는 속담이다.

(21) 정월에 비가 오면 어부가 운다.

(혹한기인 음력 정월 순에 날이 풀리면서 비가 오면 이로 인하여 고기가

잡히지 않으므로 어부들이 슬퍼한다는 뜻.)

동해안에서 나는 명태는 한겨울 추울 때 잡히는데,한겨울인데도 동해안에 비가

오고 온도가 올라가면 한류(寒流)에서 나는 명태가 동해안 일 에 오지 않는다.그

러면 명태잡이를 생계로 삼은 어부는 명태를 잡을 수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진다.

날씨가 추울 때 추워야 하고 더울 때 더워야 그 기후에 맞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

는데,한겨울이 포근하고 한여름이 서늘하여 이상기온이 되면 그 기온에 나는 물고

기를 잡을 수 없다는 말이다.

(22)첫 정월에 나는 버섯은 먹지도 못한다.

(일이 무 일 되면 도리어 좋지 않다는 뜻.)

세상에는 올되어서 좋을 때가 있고 늦되어서 좋을 때가 있는데,제일 좋은 것은

제때에 제 일을 하는 것이다.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음식이 나는 때에 먹는

것이 제일 좋다.농작물이나 어산물( 産物)이나 산채(山菜)나 약 는 제때에 먹어

야 효과가 있으며,말리고 이고 묻어두는 것은 아무래도 제철만 못하다.버섯은

오뉴월 더운 여름,습기가 있을 때 나오지 한겨울인 첫 정월에 나오지 못한다.그

러므로 첫 정월에 나는 버섯은 없는데도 버섯이 나오는 것처럼 먹는다고 하는 것

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바로 정월에 버섯처럼 제때가 아닌데 제때인 것처럼 행

세를 하는 것은 시도 때도 모르는 철없는 사람이라 좋지 않다는 말이다.



(23)보름에 풑밥할 놈이 나왔다.

(일반 농가에서 추수할 때 팥의 수확이 여의치 못할 때 불만스럽다는 뜻.)

한국 남부지방에서는 팥을 ‘,폿(발음은 폳)’이라고도 한다.그러므로 이 속담은

‘보름에 팥밥을 할 놈이 나왔다’는 뜻이다. 남지방에서는 보름이 오면 찹 에

팥과 기19)와 콩과 차조를 넣어서 밥을 다.이 밥을 흔히 ‘찰밥·찹 밥· 밥’

이라고 한다. 국에서 오곡 풍년이 들라고 해먹는 오곡밥인데,남부지방에서는 찹

에 붉은색이 나라고 팥을 많이 넣기 때문에 개 팥밥( 밥)이라고 한다.

가을 추수 때 팥농사가 잘 안 되었으면 보름에 동네 사람 군가가 팥밥을 해

먹지 않은 탓이라고 하고,“보름에 밥을 해 먹을 놈이 나와야 한다.”고 한 것이

다.이것은 풍년 들기를 온 동네 사람이 소원하는데,이러한 소원에 불참하는 사람

을 비난하는 속담이다.

(24)개 보름 쇠듯.

(즐거워야 할 명 이나 잘 먹고 지내야 할 날에 제 로 먹지도 못하고 무의

미하게 지낸다는 뜻.)

정월 보름에 사람이 개에게 먹이를 주면 개에게 리가 꾈 뿐 아니라 개가

리해진다고 믿어 개를 굶기는 풍습이 있었다.이 풍습은 오래되었는데 조선시 에

도 정월 보름날은 집에서 기르는 개를 매어두고 음식을 주지 않았다.

로부터 개는 놀고 먹는 편한 팔자라고 생각해 왔던 우리는 호강에 겨운 사람들

을 가리켜 “개팔자”,“오뉴월 개팔자”,“오뉴월 싸리 에 늘어진 개팔자”라고 하

다.그런데 보름날만은 하루 종일 개를 굶겼다.그래서 여러 끼를 굶어 배가

무척 고 처지나 명 같은 날 제 로 지내지 못하는 것을 빗 어 “개 보름 쇠듯”

한다고 말하 다.

19) 기는 동부라고도 하며,한자어로는 강두(豇豆)·강자두(豇子豆)·각두(大角豆)·장두(長豆)라고도 한

다.그 모양이 콩팥처럼 생겼다고 해서 신곡(腎穀)이라는 별칭도 있다(한국민족문화 백과).



(25)설은 질어야 좋고 보름은 밝아야 좋다.

(설은 이 많이 와야 좋고 보름은 밝고 환한 달이 떠야 풍년이 들어서 좋

다는 뜻.)

설은 섣달그믐 무렵이라 달이 없고 추우며 밤이 길며 캄캄하다.설음식을 장만하

는 사람에게는 이런 설 환경 때문에 힘이 든다.설 후 날씨가 질어(습기가 있어)

이 오면 날씨도 푸근해지고 주변이 밝아 일하기 좋고 놀기에도 좋다.무엇보다도

설이 질면 농사에 도움이 된다.설이 질다는 것은 겨울에 이 많이 와야 한다는

뜻으로, 이 농작물을 덮어 이불 구실을 함으로써 동해(凍害)를 방함과 동시에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 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된다.그래서 “겨울에 이 많이

오면 보리농사 풍년 든다.”고 말하기도 한다.음력 오월과 동짓달,유월과 섣달이

상 계가 있어서 “오동지 육섣달”이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많은 해는 다

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므로 좋다.

한편 보름에는 사람들이 보름달을 보고 새해 소원을 비는데,둥근 보름달이 떠

야 풍년(豊年)이 든다고 믿는다.올해 한 해는 보름달 같이 사람이 밝고 건강할 것

이라는 언을 할 수 있으므로 보름달이 밝기를 바란다.만약에 구름이 끼어서 보

름달을 볼 수가 없으면 한 해 농사도 캄캄하다고 본 것이다.여기에는 달을 숭배하

는 망월기원(望月祈願)심리가 들어 있다. 한 보름날에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밤

늦게까지 함께 즐기는데,달이 밝고 날씨가 좋아야 쥐불놀이를 포함한 각종 보름놀

이를 제 로 할 수 있었다.

3)한식과 련된 속담

한식은 음력 2월 는 3월에 들기도 하는데,2월에 한식이 드는 해는 철이 이르

고 3월에 한식이 드는 해는 철이 늦다고 한다.이날 비가 오면 ‘물한식’이라고 하여

그해에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 있다. 한식날 철둥이 치면 흉년이 들 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매우 꺼려한다.한식은 조선시 에 설날,단오,

추석과 함께 사 명 에 속했다.다음으로 한식과 련된 속담을 제시한다.



(26)정성이 있으면 한식에도 세배 간다.

(아무리 때가 늦어도 정성만 있으면 하려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

(27)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한식과 청명은 보통 하루 사이이므로 하루 먼 죽으나 늦게 죽으나 별 차

이가 없다는 뜻.)

한식날 조정(朝廷)에서는 종묘(宗廟)와 각 능원(陵園)에 제향을 지냈으며,민간에

서는 성묘를 했다.한식의 유래에 해서는, 국의 옛 습속에 이날 풍우가 심하여

불을 하고 찬밥을 먹던 습 에서 나왔다는 설과,진(晋)나라의 인(賢人)개자추

(价子推)가 이날 산에서 불에 타죽었으므로,그를 애도하는 뜻에서 이 날 불을

하고 찬 음식을 먹는다는 설이 있다.그리고 비가 오는 한식날을 물한식이라 하며

개자추의 을 로하기 해 내리는 비라고 믿었다.한식(寒食)은 4 명 (설,단

오,추석,한식)의 하나로 24 후의 하나인 동지(冬至)후 105일 는 그 이튿날에

드는데 청명(淸明)이튿날이거나 같은 날일 때도 있다. 체로 한식과 청명은 양력

4월 5~6일쯤 하루 사이로 든다.“한식날 비가 오면 그 해에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

있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와 비슷한 속담으로는 “도낀 개낀이다.”와 “오십

보백보(五十步百步)”가 있다.모두 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속담들이다.

4)단오와 련된 속담

한국의 단오는 일 년 에서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서 큰 명 로 생각하여

여러 가지 풍속과 행사가 행해졌다.이에 해 한국의 속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28)오월 단오 안에는 못 먹는 풀이 없다.

(양기를 받고 자란 풀들은 건강에 좋다는 의미에서,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



인 오월 단오에는 어떤 풀이나 먹어도 좋다는 뜻.)

(29)단오 선물은 부채요,동지 선물은 책력이다.

(단오 무렵 더 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친지나 웃어른께 부채 선물을 챙겨 드

릴 수 있는 헤아림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

5월 닷새는 오(重五),곧 양(陽)의 수인 5가 복되어 일년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다.양기를 흠뻑 받아 자란 단오 무렵의 풀들이 건강에 좋으리라는 믿

음에서 “오월 단오 안에는 못 먹는 풀이 없다</표제어>.”라는 속담과 쑥으로 떡[수

리취떡]을 해 먹거나 창포로 머리를 감는 풍속이 생겨났다.『동국세시기(東國歲時

記)』의 자 홍석모(洪錫謨)가 「도하세시기속시(都下歲時紀俗詩)」 ‘익모 (益母

草)’에서 “풀이름 익모라 어 그리 기이한고 단옷날 캐어야 약효가 좋아 아들 낳

는 데는 물론이고 차고 다니면 단 과 종옥에 뛰어난 효과(草名益母一何奇 重午日

時采綠宜 不啻宜男爭紉佩 丹田種玉是良醫)”라고 하 듯이,특히 익모 는 단옷날

에서도 양기가 가장 왕성한 오시(午時,오 11시~오후 1시)에 뜯어먹으면 아들

을 낳는 데 효험이 있다고 한다.

(30)단오물 잡으면 농사는 다 짓는다.

(본격 인 모내기철인 단오 무렵에 논물을 받아 두면 농사를 다 지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

단오를 후한 시기는 본격 인 모내기철이므로,그때까지 논물을 잘 모아 두어

야 제때 모내기를 할 수 있다.그래서 단오물을 장해 두면 농사는 다 지어 놓은

것,곧 풍년이 든 것이나 다름없다는 속담이 생겨났다.유사한 속담으로 “단오에

비 오면 농사 다 짓는다.”라는 말이 있는데,『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는 단옷

날 오는 비의 풍경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상천(上天)이 지인(至仁)하사 유

연(油然)히 작운(作雲)하니,때 미쳐 오는 비를 뉘 능히 막을쏘냐.처음에 부슬부슬

먼지를 신 후에 밤들어 오는 소리 패연(沛然)히 드리운다.…… 샐 때에 문에 나



니 개울에 물 넘는다.메나리 화답하니 격양가(擊壤歌)아니던가.”오월에 내리는

비는 농사에 긴요하기 때문에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농민의 염원에서 “오월 장

마는 꿔다 해도 한다.”라는 속담이 생겨나기도 했다.

단오물20)은 단오에 내리는 비[雨]를 이르는 말이다.단오물은 단옷날 내리는 비

를 말하지만,단옷날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흉을 치는 기

후 (氣候占)의 하나이기도 하다.

5)칠석과 련된 속담

한국의 칠석 설에 의하면 7월7일에 견우와 직녀를 만나는 날이다.이날 각 가정

에서는 병과 햇과일을 차려놓고,부인들은 장독 에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

의 수명장수와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기도 한다.한국에 칠석을 련된 속담은 주로

견우직녀 설이 언 하고 있다.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칠석날 까치 가리 같다

(칠월 칠석 날 까마귀와 까치가 머리를 맞 어 오작교를 놓아서 견우와 직녀

를 만나게 함으로써 머리털이 다 빠졌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로,머리털이

빠져 성긴 모양을 비유 으로 이르는 뜻.)

(32)칠석볕이 비 훔친다

(음력 7월에 들면서 7일까지 비가 잘 오지 않음을 일컫는 말로서,이무렵은

시기 으로 북태평양 고기압권 내에서 비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

20)단오물 풍속은 농경문화가 정착되고 단오 같은 속 (俗節)이 정착한 이후에 생겨난 세시풍속으로 볼 수

있다.단오물에 한 인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충남 부여ㆍ 산ㆍ 산ㆍ천안, 북 진안에서는

단오에 비가 오면 논농사에 좋다고 여긴다.부여에서는 “단오물 든다.”하여 정 으로 여기고, 산에

서는 단오에 비가 오지 않으므로 “단오물은 정승하기보다 더 어렵다.”할 정도로 단오물을 기다린다.

산과 천안에서는 모내기에 필요한 비로 여긴다. 북 진안에서는 “단오물 지워서(기다려서)모심는다.”라

고 할 정도이다. 남에서는 “단오에 비가 오면 시 이 좋다.”하 다.반면 경남 마산과 양산에서는 단

오에 비가 오면 잡곡농사가 잘되고,맑으면 논농사가 잘된다고 한다. 부산에서는 “단옷날 그넷 에

물이 흐르면 그해 농사는 흉년이 든다.”라고 하 다.



칠석은 견우직녀(牽牛織女)설화에서 유래한 말이다.옛날 하늘나라에 살던 견우

와 직녀가 무 사랑한 나머지 각자의 일을 소홀히 하여 옥황상제의 미움을 샀다.

그리하여 옥황상제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각자 떨어져 살게 하고는 매년 음력 7

월 7일 칠석날 한번만 만나도록 하 다.그러나 둘은 정작 칠석날이 되어도 은하수

가 가로막고 있어 건 수가 없었는데,이 딱한 사연을 알게 된 지상의 까막까치가

다리를 놓아주어 서로 만나 회포를 풀 수 있게 되었다.매년 칠석 무렵이면 까마귀

와 까치인 오작(烏鵲)이 하늘로 올라가 오작교를 놓아주어 만날 수 있게 해 다는

것이다.그런데 이때 다리를 놓기 해 돌을 머리에 이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때

문에 머리의 털이 다 빠진다는 것이다.칠석 무렵에는 근처에서 까마귀와 까치를

볼 수 없다는데 혹 있다면 병들어 약한 놈뿐이라고 한다.이 속담은 달리 표 하여

“칠월 칠석날 까치 머리 같다.”라고 하기도 한다.

6)추석과 련된 속담

추석은 한국에서 한가 라고도 한다.추석 이른 아침에 사당을 모시고 있는 종가

에 모여 고조까지의 차례를 지낸다.차례를 마치고 난 뒤 알맞은 시간에 소놀이는

진행된다.추석의 표 인 식은 송편이다.이에 해 나타나는 한국의 속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3)푼주의 송편이 주발 뚜껑 송편 맛보다 못하다.

(푼주와 같이 좋은 그릇에 담긴 맛 좋은 송편이라 할지라도 정성과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값어치 없고 볼품없는 주발 뚜껑에 담긴 송편보다 맛이 좋을

리 없다는 뜻.)

한국은 로부터 한가 가 되면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차례를 지내기

하여 많은 음식을 장만하 다.그리하여 한가 음식은 시 식 가운데 음식 종류

가 가장 많고 맛이 가장 뛰어나며 색상도 화려하다.오곡백과가 결실을 맺어 추수

를 시작하는 때이므로 햇곡식이나 햇과일을 비롯하여 신선하고 맛있는 재료가 많



이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때 가족 간의 사랑과 정성이 깃든 음식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이 맛있고 풍요롭지만,그러한 정과 사랑이 없는 음식은 아무리 진수성

찬이고 좋은 그릇에 담겨 먹음직스럽게 차려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속담은 세상에서 가장 소 한 것은 가족 간의 허물없는 사랑과 정이

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으며,사람과 사람 간에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사람

사는 재미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깊은 뜻을 품고 있다.

(34)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 만 같아라.

(추석에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가장 기쁘고 즐거울 것이 한국 풍속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은 명 이기에 일년 365일 한가 만 같아라 하는 바람이

나오게 된다는 뜻.)

(35)근친길이 으뜸이고 화 길이 버 이다.

(추석날 하루 동안 친정나들이를 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큰 기쁨이며 희망이

라는 뜻.)

(36)보은 아가씨 추석비에 운다.

(보은에서는 추 흉년이 들면 보은의 아가씨가 시집가기 힘들어 운다는 의

미로 추석비를 반가 하지 않는 다는 뜻.

추수철인 가을에 비가 오는 것을 농가에서는 매우 반갑지 않게 여긴다는 뜻의

속담.곡식이나 과일이 결실을 맺어 수확할 때인 추석 무렵에 비가 오면 흉년이 들

어 혼수를 장만하지 못하게 되므로 시집을 가기 힘들게 된다.따라서 부터 추

의 고장으로 이름 난 보은(報恩)에서는 추 흉년이 들면 보은의 아가씨가 시집가

기 힘들어 물을 흘린다는 뜻의 속담이다.보은은 충북에 있는 고을의 이름이다.

“삼복에 비가 오면 보은 처자 울겠다.”라는 속담도 있을 만큼 보은과 련된 속담

이 많이 있다.그리고 보은은 부터 ‘보은 추나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추로



이름나있는 고장이기도 하다.그래서 “비야비야 오지마라, 추꽃이 떨어지면,보은

청산 시악시들,시집못가 물난다.”라는 타령조의 민요가 생겨났다.

추나무는 복 무렵에 첫 수정을 하고,이때 실패하면 복이나 말복에 수

정을 하게 되나,수정을 잘 했다 하더라도 추석 무렵에 비가 내리면 추 농사를

망치게 된다.추석비는 추나무에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농작물에 해롭기 때

문에,농가에서는 이때 내리는 비를 매우 꺼렸던 데에서 유래한 속담으로 볼 수 있

고,더 강하게 나타내기 하여 추의 고장인 보은을 인용하여 ‘보은 아가씨가 운

다’라는 표 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7)작년 추석[팔월]에 먹었던 오례송편이 나온다.

(다른 사람의 아니꼬운 행동에 속이 뒤집힐 것처럼 비 가 상함을 비유 으

로 이르는 말.)

(38)옷은 시집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 처럼

(옷은 시집갈 때 가장 아름답고 곱게 입을 수 있고,음식은 한가 에 가장

풍성하게 잘 먹을 수 있는데,이처럼 잘 입고 잘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기는 뜻.)

로부터 시집가는 일은 인륜지 사라고 하여 가장 크고 요한 행사로 여겼으

며,딸을 시집보내면 기둥뿌리가 흔들린다고 할 정도로 온 정성을 다하여 혼수를

장만하 다.따라서 일생 동안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때는 바로 시집 올 때

라고 할 수 있다. 한가 가 되면 한해의 농사를 짓고 나서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햇곡식 가장 좋은 것만을 골라 풍성한 음식을 마련하 다.따라서

사람이 가장 바라는 소망인 잘 입고 잘 먹고 싶다는 심정을 이 두 가지에 빗 어

서 표 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부터 시집가는 일은 가장 요한 일 의 하나 으며,한가 는 한국 최 의

명 로 꼽 왔다.“옷이 날개”라는 속담처럼 옷은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요한

도구 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 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한



가 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과 함의 상징이었다. 한 한가 는 오랜만에

일손을 놓고 온 가족과 친척이 한자리에 모여 재미있는 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따

뜻한 마음과 인정을 나 는 때이기도 했다.따라서 우리 조상들의 마음속에 잘 입

고 잘 먹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이러한 속담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7) 양 과 련된 속담

구(重九)는 9월 의 유일한 소 이며 국에서는 양 이라고 한다.이날의

유래는 국의 향을 받고 한국에서 로부터 구의 풍속이 해 오고 있다.

구의 시 음식으로 국화 과 화채가 있다. 구에는 각 가정에서 국화 을 해 먹거

나 국화주를 빚고,술과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산이나 계곡에 가서 단풍놀이를 하

기도 한다.다음으로 양 과 련된 한국 속담을 제시한다.

(39)구월 군두 조 에 사돈에 빚 갚는다.

[음력 9월 9일( 양 )조 무렵이면 낚시질로 고기를 많이 잡으므로 빚도

갚게 된다는 뜻.]

이 속담이 주로 통용되는 지역은 남 고흥지방으로 어 지역에서 쓰이는 것으

로 보인다.여기서 구월 조 은 음력 9월 9일 물때가 조 인 날을 말한 것이지만,

군두의 어원과 뜻은 확실치 않다.조 은 조석(潮汐)의 간만 차가 가장 은 때로

소조( 潮)라고도 한다.해수면의 조차(潮差)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음력 한 달을

주기로 달의 치에 따라 매일 조 씩 달라진다.조차는 승달과 보름달일 때 최

가 되고,달이 하 는 상 일 때 최소가 되는데,조차가 가장 작을 때가 조

이며 가장 클 때가 사리이다.그런데 음력 9월 9일은 물 수(數)로 조 뒷날에 해

당되므로 조석차(潮汐差)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된다.

어류(魚類)는 일반 으로 해수의 조석차가 은 물때에 연안(沿岸)에 내유(來游)

하는 습성이 있어,조 무렵에는 낚시 어기( 期)와 정치성(定置性)어기( 期)에

알맞으며,특히 입조시(入潮時)의 어획( 獲)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이 속담은 어업의 최 기라 할 수 있는 시기에 어 에서 해야 할 일을 말한 것이



다. 기에 꼭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사돈의 빚까지 갚을 정도로 부유해질 수 있음

을 강조한 속담이다.

3.2.3.2. 국 명 속담의 양상

언어는 문화의 일부분이자 문화를 표 해 내는 도구로서,한 민족의 언어를 이해

하기 해서는 문화에 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한 민족의 언어에는 그 민족

의 생활모습과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문화심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헐후어

는 부분 민간에서 구어의 형태로 해져 내려오는 것이라 민속 문화와 깊은 연

을 가지고 있으며,헐후어 속에는 풍부한 국 통 민속 문화가 담겨져 있다.

헐후어는 독특한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민속 문화와 하다.헐후어의 구조

는 ,후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즉 반부분과 후반부분이다. 반부분은 한 가

지의 비유이고 후반부분이 비유의 설명이다.하지만 비유와 설명은 같은 뜻으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표 형식을 나타낸 것이다.앞부분은 ‘事(사)’아니면 ‘物(물)’의

형상 이고 생동 인 비유로 표 하며,뒷부분은 단,평가,추리 등 방식을 통해

서 앞부분의 해설,설명 등을 하면서 앞부분에서 담긴 것을 가르쳐 주고 헐후어의

본의를 가진 부분이다.

세시명 은 종합 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문화 인 면에서 볼 때 그 속에 음식

과 놀이,사상과 종교 등 사회의 많은 활동을 담고 있는 민속 문화의 결정체이다.

이런 세시풍속은 다른 문화인 언어에 반 되는데, 컨 ,세시풍속이 언어의

소재가 되어 언어를 풍부하게 해 주기도 하고 한 언어를 통해 세시풍속이 리

알려지기도 한다.본 에서는 국 명 과 련된 헐후어에 해 살펴보고자 한

다.



1)春節(춘 )21)과 련된 헐후어

국의 통명 에서 가장 시되고 표되는 것이 바로 춘 이다.춘 은 단

지 음력 정월 하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시간 으로나 경제 으로 규모가

상당히 큰 명 로서,일반 으로 음력 12월 23일부터 정월 15일 이 까지 지속되어

다채로운 세시풍속이 행해진다.이 기간 섣달 그믐날 밤과 정월 하루는 춘

의 정이라 할 수 있다.

정월 보름까지 계속되는 춘 기간을 해 사람들은 年貨22)를 비하는데 年貨

는 춘 을 지낼 때 사용하는 물건으로 음식,門神(문신),春聯(춘련)등의 장식품

등을 포함한다. (40ㄱ-ㄴ)는 춘 에 年貨를 비와 련된 헐후어이다.

(40)ㄱ.春節前的年貨 — 滿街滿巷

(마치 춘 의 설날 용품마냥 여기 기에 많이 있다는 뜻.)

ㄴ.大門口的春聯 — 年年有

( 문 앞에 붙은 춘련처럼 매년 있는 일이라는 뜻.)

ㄷ.臘月三十賣完門神 — 脫貨(禍)求財

(섣달 그믐날의 문신을 다 팔았으니 화를 면하고 재물을 구한다는 뜻.)

ㄹ.隔年的春聯 — 沒用處

(마치 지난해의 춘련인 듯 쓸모가 없다는 뜻.)

21)사실상 헐후어에서는 ‘춘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헐후어보다 ‘初一’혹은 ‘大年初一’,‘過年’등을 사용한

다.

22) 국에서 설날은 "年","年下","過年","大年","春節" 등 여러 가지 말로 표 할 수 있습니다.설날과

련된 것은 부분 다 "年"자를 붙 습니다."연화(年貨)"이란 말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설날에 필요한

물건의 뜻입니다. 국에서 제일 큰 명 인 춘 을 맞이하기 해 사람들은 많은 물건을 구입해서 비

하는 습 이 있었습니다.왜냐하면 옛날에 유통도 잘 안 되고 물품도 그리 풍부하지 않아서 설날에 물건

을 구입할 데도 없기 때문입니다.근년래 설날 당일만 빼고 백화 이나 상 은 다 업하기 때문에 이런

비가 좀 덜 하지만 이런 미리 설맞이 비를 계속되고 있습니다.벌써부터 이런 "年貨"구입하는 활동

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아래 사진은 바로 국 주에서 "年貨"를 구입하러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담

긴 사진이라고 합니다.(출처: 주일보- 양망.)



새해에 요한 것은 바로 음식 장만이다.(41ㄱ)에서는 제석(除夕)이 에 음식을

모두 비해야 하기 때문에 섣달 그믐날 주방은 ‘나 할 것 없이 바쁘다(你忙我也

忙).섣달 그믐날에는 솥에다 여러 가지 음식을 볶고 볶아 춘 기간에 먹을 음

식을 비하는데, (41ㄴ)에서의 ’볶다‘는 의미의 ‘炒(chao)’와 ‘싸우다’는 의미의

‘吵(chao)’를 해음하여 ‘싸우기 시작하다(吵起来了)’는 의미로 사용되어 세시풍속의

형상 인 비유를 통해 실제 인 의미를 재미나게 표 하 다.사실상,이런 짧은

헐후어를 통해 미리 음식을 비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국의 세시풍속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1)ㄱ.除夕进厨房 — 你忙我也忙

(섣달 그믐날 주방에 들어가니 나 할 것 없이 바쁘다는 뜻.)

ㄴ.除夕晚上的 — 又炒(吵)起来了

(섣달 그믐날의 솥이니 다투기 시작하다는 뜻.

ㄷ.大年初一吃窩頭 — 不香

(설날에 옥수수 빵을 먹으니 맛이 없다는 뜻.)

ㄹ.過年敲鍋蓋 — 窮的叮噹響

(설에 텅비어 있는 솥의 뚜껑을 치고 있으니 매우 가난하다는 뜻.)

ㅁ.年三十的案板 — 借不得

(섣달 그믐날의 도마이니 집집마다 사용하므로 빌릴 수 없다는 뜻.)

ㅂ.年三十的案板 — 不得空

(섣달 그믐날의 도마이니 비어 있을 틈이 없다는 뜻.)

ㅅ.年三十借菜 — 不是時候

(섣달 그믐날 부엌칼을 빌리니 시기가 하지 않다는 뜻.)

섣달 그믐날(年三十)밤,즉 除夕에 먹는 만찬을 ‘年饭’ 는 ‘团年饭’이라고 부르

는데,이는 온 가족이 모두 참석해서 둥그 게 모여 앉아 즐긴다는 의미이다.가족

들은 함께 음식을 먹고 덕담을 나 며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42)ㄱ.三十晚上团年饭 — 没外人

(섣달 그믐날 밤에 团圆饭을 먹으니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앉아 즐겁게 이

야기꽃을 피운다는 뜻.)

ㄴ.除夕吃年饭 — 皆大欢喜23)

(섣달 그믐날 밤에 年饭을 먹으니 온 가족이 단란하게 지낸다는 뜻.)

ㄷ.三十晚上吃鱼 — 有头有尾

(섣달 그믐날 밤 생선을 먹으니 시작도 있고 끝도 있으며,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뜻.)

제석(除夕)에 부분의 지역에서는 교자(餃子)를 먹는다.교자 먹기와 련된

국 헐후어는 다음과 같다.

(43)ㄱ.大年初一吃饺子 — 头一回

(정월 하루에 교자를 먹으니 처음이라는 뜻.)

ㄴ.大年初一吃餃子 — 都一樣

(정월 하루에 교자를 먹으니 모두 같다는 뜻.)

ㄷ.大年初一吃餃子 — 沒外人

(정월 하루에 교자를 먹으니 외부인이 없다는 뜻.)

이상의 헐후어들은 춘 의 음식과 련된 것이다.짧은 헐후어 속에 춘 의 음식

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화합하고 즐기는 춘 의 분 기가 드러난다.제석의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 교자와 年饭을 먹으므로 가족들을 즐기는 춘 의 모습을 형상 으

로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정월 하루에 의 을 갖추는 의의 필요성을 유머러스하고 풍자 으

로 표 하고 있다.

23)除夕이 되면 집집마다 年饭을 먹는데,‘皆大欢喜’(모두 아주 즐거워하다)‘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함께

모여 年饭을 먹는 가족을 의미한다.年饭을 먹는 것은 가족의 화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 이외의 외부

인은 없다.그래서(42ㄱ)에서 제시한 ’三十晚上吃年饭 --没外人(섣달 그믐날 밤에 年饭을 먹다.--외부

인이 없다.)‘과 연결해서 볼 때 그 표 은 다르지만 외부인 없이 가족이 함께 즐겁게 먹는 年饭의 의미

를 잘 나타내 다.



(44)ㄱ.大年初一穿大衫 — 一個樣

(정월 하루에 두루마기를 입으니 구나 다 입게 되므로 다 같다는

뜻.)

ㄴ.大年初一的袍子 — 借不得

(정월 하루의 두루마기이니 사람마다 입게 되니 빌릴 곳이 없다는 뜻.)

폭죽을 터뜨리는 풍습에는 벽사(辟邪)의 의미 외에도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

이하며 한 해의 길함을 구하는 경축의 의미가 담겨 있다.그래서 제석부터 정월

하루까지는 여기 기서 폭죽 소리가 쉬지 않고 시끌벅 울려 퍼져 춘 의 분 기

를 최고조에 이르게 한다.이러한 모습이 헐후어 속에 나타나 있다.

(45)ㄱ.年三十晚上的爆竹 — 不住点

(섣달 그믐날 밤의 폭죽이니 그치지 않는다는 뜻.)

ㄴ.大年午夜的鞭炮 — 天花亂墜

(그믐날 밤의 폭죽이니 말만 번지르르하다는 뜻.)

ㄷ.初一早上放鞭炮 — 正是時候

( 하루 아침에 폭죽을 터뜨리니 시기가 마침 하다는 뜻.)

ㄹ.大年初一的爆竹 — 響(想)得早

(정월 하루의 폭죽이니 미리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

정월 하루 아침이 되면 새 옷을 단정히 갖춰 입고 집안의 어른들께 새해 인사

를 하고 친지,이웃이나 친구를 상호 방문하여 길한 의미의 새해 인사를 하면서 묵

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46)ㄱ.拜年的话 — 光说好

(새해 인사말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뜻.)

ㄴ.十五個瘸子拜年 — 七高八低

(15명의 름발이가 세배를 하니 들쭉날쭉하여 고르지 않다는 뜻.)



ㄷ.拜年的嘴巴 — 盡說好話

(새해 인사를 할 때의 입이니 좋은 말만 한다는 뜻.)

ㄹ.床底下拜年 — 伸不直腰

(침 에서 허리를 제 로 펴지 못하고 세배를 하니 아부한다는 뜻.)

ㅁ.拜年不磕頭 — 干什麽來了

(세배할 때 을 하지 않으니 찾아온 목 을 알 수 없다는 뜻.)

ㅂ.正月十五才拜年 — 晚了半月

(정월 보름이 되어서야 세배를 하니 때가 훨씬 지났다는 뜻.)

ㅅ.啞巴拜年 — 多磕頭 說話

(벙어리가 세배하듯 하니 은 많이 하고 말은 게 해야 한다는 뜻.)

ㅇ.熊瞎子拜年 — 不敢受這個禮

(앞 못 보는 곰이 세배를 하니 인사 받을 입장이 되지 못함을 뜻함.)

ㅈ.黃鼠狼給雞拜年 — 沒安好心

(족제비가 닭에게 세배를 하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

ㅊ.狐狸找公雞拜年 — 有你上的當

(여우가 수탉에게 세배를 하니 속일 작정을 한다는 뜻.)

에 제시한 바와 같이,춘 의 통풍습에 한 헐후어를 행해지는 시간 순서

에 따라 분류하 다.춘 에 연화(年貨)를 비하고 그 다음으로 명 음식을 먹

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며 폭죽을 터뜨린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를 한다.

이외에 춘 과 련하여 생활 속에 나타난 헐후어가 있다. 를 들면 다음과 같다.

(47)ㄱ.叫花子過年 — 窮講究

(거지가 설을 쇠게 하니 궁하면 구하게 된다는 뜻.)

ㄴ.過年的豬 — 活不久

(설을 쇠는 돼지와 같으니 오래 살지 못한다는 뜻.)

ㄷ.窮債戶過年 — 躲躲閃閃

(채무자가 설을 쇠니 요리조리 슬슬 피한다는 뜻.)



ㄹ.三十晚上失了牛 — 明年的事

(섣달 그믐날 밤에 소를 잃으니 당장 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

ㅁ.三十晚上沒月亮 — 年年如此

(섣달 그믐날 밤에 달이 없으니 해마다 그 다는 뜻.)

ㅂ.年畫上的春牛 — 離(犁)不得

(연화에 그려진 소는 쟁기질을 할 수 없으니 헤어질 수 없다는 뜻.)

ㅅ.年畫上的魚 — 中看不中吃

(연화에 그려진 물고기그림이니 그림에 떡이라는 뜻.)

ㅇ.大年三十晚上熬稀粥 — 年關難過

(섣달그믐 녁에 묽은 죽을 끓이니 연말은 보내기 어렵다는 뜻.)

ㅈ.大年三十看黃曆 — 沒日子了

(섣달그믐에 역서를 보니 좋은 날이 더 이상 없다는 뜻.)

ㅊ.大年初一逮兔子 — 有它過年，沒它也過年

(설에 토끼를 잡으니 어 되든 설은 쇠게 마련이라는 뜻.)

2)정월과 련된 헐후어

원소 (元宵節)은 음력 정월 15일로 새해의 첫 번째 만월의 밤이다.‘宵’는 ‘夜’의

의미이고 ‘正月’은 ‘元月’이라고 부르기도 하기에 정월 15일 밤을 원소 이라 부른

다. 한 이 날에는 밤새도록 등을 켜기 때문에 ‘燈節’이라고도 한다.원소 에는

등(觀燈)놀이를 하고 원소를 먹는 풍속이 있는데,헐후어에는 다음과 같이 등

놀이의 모습이 표 되어 있다.

(48)ㄱ.正月十五观灯 — 眼花缭乱

(정월 보름에 등놀이를 하니 을 어지럽게 한다는 뜻.)

ㄴ.正月十五看花灯 — 走着瞧

(정월 보름에 구경하는 꽃 롱 보듯하니 훗날 두고 보자며 벼르고 있다

는 뜻.)



ㄷ.正月十五的走馬燈 — 到處見

(정월 보름의 주마등이니 곳곳에서 에 띈다는 뜻.)

ㄹ.正月十五的走馬燈 — 反復無常

(정월 보름의 주마등이니 이랬다 랬다 변덕스럽다는 뜻.)

(49)ㄱ.正月十五舞燈籠 — 熱鬧一陣

(정월 보름에 용등을 들고 춤을 추니 시끌벅 하다는 뜻.)

ㄴ.正月十五的燈籠 — 任人耍

(정월 보름의 용등이니 마음껏 가지고 논다는 뜻.)

ㄷ.正月十五的高蹺24)— 半截不是人

(정월 보름의 긴 막 기 高蹺이니 반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

원소 의 명 음식 ‘원소’는 속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찹 가루로 빚어 물에

삶거나 기름에 튀겨 만든 동그란 음식이다.남방에서는 이를 ‘湯圓’이라고도 한다.

(50)ㄱ.正月十五卖元宵 — 抱成团

(정월 보름에 원소를 니 동그랗게 뭉쳐서 만든 원소처럼 한데 뭉친다

는 뜻.)

ㄴ.正月十五的蒸籠 — 沒空

(정월 보름의 찜통이니 비어 있을 겨를이 없다는 뜻.)

3)청명과 련된 헐후어

청명 은 일정한 풍속 활동과 기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 날에는 조상에

한 추도와 성묘가 이루어진다.옛 풍속에 따르면 성묘를 할 때 사람들은 술과 안주

를 비하여 조상의 무덤 앞에서 제사 지내고 지 을 태우며 분을 정리하고 흙

24)죽마(竹馬)놀이의 일종으로,극 에서 설상의 인물로 분장한 배우가 두 다리를 각각 긴막 기에 묶고

걸어가면서 공연하는 민속놀이이다.



을 덮는다(국립민속박물 2006a:89).다음과 같은 헐후어는 조상에 한 제사와

추모를 시하는 국 사람들의 일반 인 문화심리를 보여 다.

(51)ㄱ.清明节上坟 — 干鬼事

(청명 에 성묘를 가니 귀신이 좋아할 일을 하므로 좋지 않은 일을 한다

는 뜻 .)

ㄴ.上坟烧纸钱 — 自家哄自家

(성묘를 가서 지 을 태우니 집안사람들끼리 서로 달랜다는 뜻.)

ㄷ.上坟不带纸钱 — 惹 祖宗生气

(성묘에 지 을 챙겨가지 않으니 조상의 노여움을 산다는 뜻.)

ㄹ.清明節上墳 — 哄死人

(청명 에 성묘를 가니 망자를 달랜다는 뜻.)

4)단오와 련된 헐후어

음력 5월 5일은 단오 로 ‘단’은 ‘’와 같은 뜻이며 ‘단오(端五)’ 는 ‘오(初五)’

라 한다.민간에서는 단오 을 ‘용주 (龍舟節)’,‘종자 (粽子節)’,‘시인 (詩人節)’이

라고도 부르는데,이는 단오에 행하는 풍속과 련된 명칭으로 단오의 다양한 별칭

을 통해 단오 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52)ㄱ.端午的粽子 — 一串儿

(단오의 粽子이니 좋지 않은 일이 연속된다는 뜻.)

ㄴ.端午节包粽子 — 有棱有角

(단오 에 粽子를 먹으니 매우 억울하다는 뜻.)

ㄷ.五月初四包粽子 — 扎扎實實

(5월 4일에 종자를 싸니 빈틈없이 단단하다는 뜻.)

ㄹ.端午節吃粽子 — 屈怨(原)死了

(단오 에 종자를 먹으니 매우 억울하다는 뜻.)



이상의 헐후어는 단오 에 먹는 종자와 련된 헐후어이다.종자는 나무 잎이

나 갈댓잎으로 찹 을 싸서 오색실로 삼각형이나 사각형,원추형 등 다각의 형태로

묶은 다음 쪄 먹는 음식으로 ‘角黍’라고도 한다. 에 제시한 헐후어 속에 ‘각지고

(有棱有角)’,‘실로 엮어진(一串儿)’종자의 모양이 잘 나타나있다.

(53)ㄱ.五月龙舟 水去 — 个个都要争上游

(오월의 용선이 물을 거슬러 가니 하나하나 앞 다투어 헤엄쳐 올라간다는

뜻.)

ㄴ.五月龍船 水去 — 個個使勁

(오월의 용선이 물을 거슬러가니 모두 하나같이 힘을 쓴다는 뜻.)

단오 에는 앞과 뒤를 용 모양으로 장식한 배를 타고 강을 건 는 용주경기가

행해지는데,민간에서는 이를 모두 국 시 나라의 애국시인 굴원을 기념하기

한 것이라고 보았다.

5)칠석과 련된 헐후어

음력 7월 7일 칠석은 국 통명 낭만 색채가 가장 풍부한 날로 1년 동

안 서로 떨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애틋한 사랑의 설이 해져 내려

온다.칠석 세시풍속과 련된 헐후어는 많지 않고 직 으로 칠석의 세시풍속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견우직녀 설과 련된 헐후어는 다음과 같다.

(54)ㄱ.七月七牛郎会织女 — 一年一度

(칠월 칠석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니 일 년에 한 번 있는 일이라는 뜻.)

ㄴ.七月七過生日 — 趕巧了

(칠월 칠일날 생일을 쇠니 공교롭다는 뜻.)



6)추석과 련된 헐후어

추 은 음력 8월 15일로 춘 ,단오와 함께 국의 3 통명 하나이다.

이 날은 달이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가을의 청명한 날씨 때문에 일 년

가장 크고 밝게 보인다.헐후어 속에도 추 달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 이 있다.

(55)ㄱ.八月十五的月亮 — 正大光明

(8월 15일의 달이니 달이 기울지 않고 커서 공명정 하다는 뜻.)

ㄴ.八月半的月亮 — 格外明

(8월 15일의 달이니 매우 밝다는 뜻.)

ㄷ.八月十五的月亮 — 又圓又滿

(8월 15일의 달이니 둥 고도 가득 차다는 뜻.)

ㄹ.中秋節找月亮 — 正好

( 추 에 달을 찾으니 마침맞다는 뜻.)

ㅁ.中秋夜裡打燈籠 — 多此一

( 추 밤에 롱불을 켜니 필요 이상의 짓을 한다는 뜻.)

추 날 밤에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달을 감상하고 월병을 먹는다.타향

에 있는 사람들은 달을 보며 고향과 가족에 한 그리움을 달래기도 한다. 국 사

람들에게 ‘원(圓)’은 완벽하고 나무랄 데 없는 의미가 있다.그러므로 다음 과 같은

‘둥그런 것을 만나다’는 좋은 것을 만나는 뜻이다.

(56)ㄱ.八月十五吃月饼 — 遇圆(缘)

(8월 15일에 월병을 먹으니 달이 둥그 듯 기회가 딱 들어맞는다는 뜻.)

ㄴ.八月半夜裡吃圓餅 —上有圓(緣),下有圓(緣)

(8월 15일에 월병을 먹으니 아래 모두 둥 어 인연이 있다는 뜻.)

ㄷ.八月十五吃月餅 — 齊了心

(8월 15일에 월병을 먹으니 마음을 같이한다는 뜻.)



ㄹ.八月十五雲遮月 — 掃

(8월 15일 구름이 달을 가리니 흥이 깨지다는 뜻.)

7) 양과 련된 헐후어

음력 9월 9일은 양 이다. 양 에 행해지는 세시풍속은 등고(登高)습속이

양의 요한 세시풍속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차 재앙을 피하려는 목 에서

청명한 가을 날씨에 높은 곳에 올러 멀리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자 하는

일종의 체육 오락 활동으로 변하 다. 양 의 등고활동을 보여주는 헐후어는 다

음과 같다.

(57)ㄱ.九月九上山 — 登高望远

(구월 구일에 산에 올라가니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본다는 뜻.)

ㄴ.重阳节上山 — 站得高 望得远

( 양 에 산에 올라가니 높이 올라가 멀리 바라본다는 뜻.)

지 까지 헐후어에 나타난 국의 여러 세시풍속의 모습을 략 으로 살펴보았

다.헐후어는 한어 특유의 표 형식으로서 풍부한 국의 민족문화를 내포하고 있

다.그래서 부분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소재로 한 경우가 많은데, 국

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요한 세시풍속 역시 헐후어의 소재로서 자주 사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한· 명 련 언어 표 비교

3장에서는 특정한 사회․문화 의미가 부여되어 승되어 온 한국과 국의 세

시명 련 언어 표 을 어휘,성어,속담 등 세 가지로 나 어 살펴보았다. 요

한 것은 한국과 국이 오랜 세월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진 언어 ,문화 의

결과 세시명 련 언어 표 가운데 상당히 많은 공통 들이 형성되어 있는 한

편,고유한 사회․문화 특성에 따른 차이 한 없지 않다는 것이다.따라서 4

장에서는 세시명 과 련된 언어표 을 비교하여 그 공통 과 차이 을 제시하고

자 한다.

4.1.한· 명 련 언어 표 공통

4.1.1.한· 명 련 어휘의 공통

한· 두 나라의 통 명 풍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본고에서는 그 에 가장

요한 제사,음식 그리고 민속놀이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 두 나라는 제사를 다 같이 지내는 공통 이 있고 그 어휘들에서도 공통

이 발견된다.제사는 통 인 민간신앙 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데 하나는 조상숭배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다신숭배 신앙이다.조상숭배 사상은 가

(家)신앙에 속하는 것인데,더 넓게 보면 사령숭배25)부터 비롯된다.다신숭배 신앙

이란 우주의 삼라만상을 모두 신격화시켜 경외하는 것이다.그 주요 내용으로는 자

연물과 자연력 숭배와 상상물 숭배 등이 있다.한 두 나라에 공통 으로 존재하

고 있는 통 민간신앙에 따라 어휘들이 많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를 들면

한국의 설날과 련된 제사 어휘는 ‘세배’,‘묵은세배’,‘기년제’,‘기풍제’등이 있다.

국의 경우에는 ‘拜年(세배)’,‘太歲神( 세신)’,‘祭財神(제재신)’등이 있다.한국의

설날과 련된 민간신앙을 보면 주로 조상숭배 신앙이 심이 된다.한편 국은

25)안택고사와 야 귀 쫓기 등 민간신앙은 다 사령숭배에 속한다.



주로 인물숭배 신앙이 심을 이루고 있다. 국 역사상 실존했거나 설의 인물들

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그 인물을 숭배하고 그에게 기원하며 복을 비는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명 음식은 시 에 따라 각기 다르게 만드는데,한· 두 나라의 사람들이 음식

문화를 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각 명 마다 명 음식도 다양하다.따라서 명 음

식과 련된 어휘들도 많이 보인다. 를 들면 한국에서 추석과 련된 음식 어휘

는 ‘햅 밥’,‘송편’,‘토란국’등이 있으며 추석의 표 인 식으로는 ‘송편’이 있

다.송편 속에는 콩,팥,밤, 추 등을 넣는데.모두 그 해에 생산한 것들로 한다.

국의 경우는 ‘月餠(월병)’26)이 있다. 추 의 통음식인 ‘월병’은 원형 모양으로

만드는데 원형은 ‘모임’을 상징하며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 으면 하는 염원을

나타낸다.

민속놀이는 그 목 이나 내용에 따라 놀이 자체가 목 인 놀이,풍년을 기원하는

놀이,내기 놀이,겨루기 놀이,풍어를 기원하는 놀이로 나 수 있다. 를 들면

한국에서 ‘부럼깨기’,‘다리기’,‘동채싸움’등이 있으며 국에는 ‘燈謎(등미)’,‘舞

燈籠(무등용)’,‘秧歌舞(앙가춤)’,‘獅子舞(사자춤)’,‘高蹺(나무다리)’등이 있다.燈謎

(등미)는 재까지 성행하고 있는 국만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 놀이이기도 하

다.

이런 통 명 풍속들뿐만 아니라 어휘의 구성에서도 공통 이 보인다.한·

명 련 어휘를 비교한 결과,단어 형성법에 있어서 ‘명사+명사’로 구성된 통사

합성명사의 수가 많은 편이며,그러한 통사 합성명사들 가운데 동일한 의미를

지닌 합성명사가 상당수라는 공통 이 확인되었다.구체 인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8)한국어 어휘:

ㄱ.쑥떡

ㄴ.문신

26)최 원 (元代)周密이 <武林 事，蒸作從食>에서 월병(月餠)은 團圓의 의미이며 옛날 음력 추 때

의 음식으로 추 밤에 온 가족이 같이 앉아서 달을 감상하고,술을 마시고,월병을 먹었다( 국풍속

사 :442).



ㄷ.세뱃돈

ㄹ.조왕신

ㅁ.국화주

ㅂ. 양등고

(59) 국어 어휘:

ㄱ.艾糕(애고)

ㄴ.門神(문신)

ㄷ.壓歲錢(압세 )

ㄹ.竈王神(조왕신)

ㅁ.菊花酒(국화주)

ㅂ.重陽登高( 양등고)

의 들은 두 나라의 명 련 ‘명사+명사’의 구조로 된 합성명사들이다.한

국어 어휘 ‘세뱃돈’은 명사 ‘세배’와 명사 ‘돈’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합성명사이다.

한편, 국어 어휘 ‘壓歲錢’은 명사 ‘壓歲’와 명사 ‘錢’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합성명

사인데 이러한 들이 공통 으로 발견된다. 한 이 어휘들은 갖고 있는 의미도

공통 을 가지고 있다. 를 들면 한국어 어휘 (58ㄷ)의 ‘세뱃돈’과 국어 어휘 (59

ㄷ)의 ‘壓歲錢(압세 )’은 설날에 아랫사람들이 웃어른에게 세배를 한 후에 받은 돈

이라는 뜻이다.

4.1.2.한· 명 련 사자성어의 공통

사자성어는 비록 짧은 네 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매우 다

양하고 의미가 함축된 것을 알 수 있다.한․ 명 련 사자성어를 비교한 결

과,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 이 나타났다.

첫째,명 련 사자성어는 형태상으로 동형동의의 사자성어가 많다는 공통 이

있다.



(60)한국어 사자성어:

ㄱ.근하신년 (謹賀新年)→ 삼가 새해를 축하하다.

ㄴ.국태민안 (國泰民安)→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평안하다.

(61) 국어 사자성어:

ㄱ.恭賀新年 (공하신년)→ 신년을 축하하다.

ㄴ.國泰民安 (국태민안)→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평안하다.

둘째,명 련 사자성어는 어법 구조상 주로 주술식(<주어+술어>)구조를 보

인다.

(62)한국어 사자성어:

ㄱ.운수 통 (運數大通)→ 인간의 능력을 월하는 천운과 기수가 크게

트여 이루어지다.

ㄴ.만수무강 (萬壽無疆)→ 아무 병 없이 오래오래 삶,건강과 장수를 축

원함.

(63) 국어 사자성어:

ㄱ.官運亨通 ( 운형통)→ 운이 형통하다.

ㄴ.萬事如意 (만사여의)→ 모든 일이 뜻 로 이루어지다.

ㄷ.合家歡 (합가환락)→ 온 가족이 즐겁기를 바라다.

주술 구조는 후 두 부분이 주어와 서술어에 해당된다.주어인 앞부분은 진술의

상이고,서술어인 뒷부분은 앞부분에 해 설명을 해주는 형식이다.인간의 능력

을 월하는 천운과 기수가 크게 트여 이루어지다는 뜻을 지닌 한국어의 ‘운수

통’은 ‘운수’가 주어고 ‘통’이 서술어이다. ‘운이 형통하다’는 의미를 갖는 국

어의 ‘官運亨通’이라는 성어의 경우,‘官運’이 주어이고 ‘亨通’이 서술어이다.



4.1.3.한· 명 련 속담의 공통

한· 두 나라 명 련 속담의 공통 특징은 두 가지로 구분하 다.하나는

표면 으로 두 나라 모두 명 음식에 련된 것이 특히 많다는 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내용 으로 두 나라 명 의 유래나 속담을 통해 좋은 일이 많기를 바

란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먼 명 음식에 련된 속담을 살펴보자고 한다.음식문화는 계 의 변화에 따

라 식생활 리를 해왔으며 미리 계산된 음식으로 제철음식을 즐기고 기에 맞추

어 식을 하는 풍습을 형성하 다.일 년 동안 계 에 따라 좋은 날을 택하여 명

이라 정하고 갖가지 음식을 차려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고 가족과 이웃 간의 정

을 나 어 왔다.이런 명 음식과 련된 속담은 다음과 같다.

(64)한국어 속담:

ㄱ.남의 떡에 설 쇤다.

(남의 떡을 얻어 설을 쇤다는 속담.이웃 간에 정을 나 다는 뜻.)

ㄴ.작년 추석[팔월]에 먹었던 송편이 올해 나온다.

(다른 사람의 아니꼬운 행동에 속이 뒤집힐 것처럼 비 가 상함을 비유

으로 이르는 말.)

(64ㄱ)의 ‘떡’은 설날 음식 ‘흰 떡국’의 필수 인 재료이다.흰 떡국은 멥 가루로

만든 가래떡을 썰어서 육수에 끓여 만든다.설날의 떡국은 차례상에 올리며 한 그

릇씩 먹음으로써 비로소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64ㄴ)의 ‘송편’추석 때 요한 명 식이다.송편은 지역에 따라 설날이나 음력

이월 하루인 머슴날에도 만들어 먹지만 역시 가을을 상징하는 음식이다.송편이

란 이름은 송편을 찔 때에 켜마다 솔잎을 깔기 때문에 붙여졌다.한가 때 햅 로

빚은 송편은 각별히 오려 송편이라고 하는데 오려는 올벼의 옛말이다.



(65) 국어 속담:

ㄱ.大年初一吃饺子 -头一回

(정월 하루에 교자를 먹으니 처음이라는 뜻.)

ㄴ.八月十五吃月饼 -遇圆(缘)

(8월 15일에 월병을 먹으니 달이 둥그 듯 기회가 딱 들어맞는다는 뜻.)

(65ㄱ)의 ‘大年初一吃饺子’는 제석에 교자를 먹는 풍속이 있음을 말하여 다.

고 시법(時法)에 따르면 밤 11시에서 1시까지를 자시라 하는데,이때는 새해와

지난해가 교차되는 ‘交子之时27)(子時가 교차되는 시간)’이다.후에 이 시간에 먹는

음식을 ‘交子’라고 하 고 ‘食’변을 덧붙여 ‘餃子’라고 하 다.따라서 교자를 먹는

것은 迎新(송구 신),즉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 ‘八月十五吃月饼’은 국의 추 에 먹는 통 인 명 음식인 월병이 있

는데 국 사람들에게 ‘원(圓)’은 완벽하고 나무랄 데 없는 의미가 있다.

한· 두 나라 명 과 련된 속담은 내용면에서 주로 명 의 유래에 해 이루

어진 속담과 기원에 해 이루어진 속담이 있다.다음에서는 내용면에서 명 의 유

래에 련된 칠석의 속담을 살펴보자고 한다.

(66)한국어 속담:

ㄱ.칠석날 까치 가리 같다.

(칠월 칠석 날 까마귀와 까치가 머리를 맞 어 오작교를 놓아서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함으로써 머리털이 다 빠졌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로,머

리털이 빠져 성긴 모양을 비유 으로 이르는 뜻.)

칠석은 견우직녀(牽牛織女)설화에서 유래한 말이다.(66ㄱ)의 ‘칠석날 까치 가

리 같다’는 속담은 매년 칠석이 되면 까마귀와 까치인 오작(烏鵲)이 하늘로 올라

27)밤 12시는 자시(子時)에 해당되는데,자시가 되면 날이 바 는 것이고,특히 섣달그믐날에 자시가 되는

것은 한 해가 바 는 것이다.



가 오작교를 만들어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 다는 뜻이다.그런데 이때 다리를

놓기 해 돌을 머리에 이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의 털이 다 빠진다

는 뜻이다.

(67) 국어 속담:

ㄱ.七月七過生日 — 趕巧了

(칠월 칠일날 생일을 쇠니 공교롭다는 뜻.)

견우직녀 설의 생성과 유행에 수반하여 민간에서는 ‘乞巧’28)풍습이 생겨났다.

칠월 칠일이 생일인 것과 ‘공교로운(趕巧)’것은 아무런 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만,칠석에 태어난 것에서 견우직녀 설을 연상할 수 있고,이를 직녀의 정교한

베 짜는 솜씨를 얻은 것과 연 시켜 표 하 다.이 헐후어 본래 의미 ‘공교롭다’는

뜻을 칠석에 직녀성을 향해 정교한 솜씨를 얻길(趕巧)비는 乞巧 풍습에서 의미

으로 雙關( )되어 생겨난 것이다.

한,내용면에서 기원에 해 이루어진 속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8)한국어 속담:

ㄱ.옷은 시집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 처럼

(옷은 시집갈 때 가장 아름답고 곱게 입을 수 있고,음식은 한가 에 가

장 풍성하게 잘 먹을 수 있는데,이처럼 잘 입고 잘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뜻.)

(68ㄱ)의 ‘옷은 시집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 처럼’은 원래 뜻 로 일생 동안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때는 결혼식이고 한가 는 수확을 하는 가을에 있는 명

이라서 음식이 풍성하게 넘쳐난다는 뜻이다.따라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없어

서는 안 될 옷과 음식을 잘 입고 잘 먹고 싶다는 심정을 이 두 가지에 빗 어서

28)‘乞巧’란 칠석날 밤에 부녀자들이 바느질감과 과일 등 음식을 차려 놓고 직녀성을 바라보면 바느질 솜

씨가 좋아지도록 비는 것을 의미한다.



표 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69) 국어 속담:

ㄱ.八月半夜裡吃圓餅 —上有圓(緣),下有圓(緣)

(8월 15일에 월병을 먹으니 — 아래 모두 둥 어 인연이 있다는 뜻.)

ㄴ.八月十五吃月餅 — 齊了心

(8월 15일에 월병을 먹으니 — 마음을 같이한다는 뜻.)

(69ㄱ)의 ‘八月半夜裡吃圓餅 —上有圓(緣),下有圓(緣)’은 국에 단원(團圓)사상에

향을 받고 하늘의 둥근 달(上有圓)처럼 오지 못하는 가족들도 모여 앉(下有圓)다

는 소원을 뜻한다고 한다.(69ㄴ)는 둥그런 월병을 먹으며 가족 모두 화합(齊了心)

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4.2.한· 명 련 언어 표 차이

4.2.1.한· 명 련 어휘의 차이

한· 명 련 어휘의 차이 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의 품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을 들 수 있다. 를 들면 다음과 같다.

(70)한국어 어휘:

ㄱ.세배 (명사)

(71) 국어 어휘:

ㄱ.拜年 (동사)



에 제시한 한국 어휘 ‘세배’와 국 어휘 ‘拜年’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사가 서로 다르다.즉 ‘세배’는 명사인 반면 ‘拜年’은 동사인 것이다.

4.2.2.한· 명 련 사자성어의 차이

한· 명 련 사자성어의 차이 으로는 설날과 련된 국어 성어 가운데 길

상어와 춘련(春聯)을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외에 국의 명 풍속만 표 한 고사

성어가 보인다는 을 들 수 있다.

(72)ㄱ.熬年守岁 (오년수세)

ㄴ.屈志從俗 (굴지종속)

ㄷ.明日黃花 (명일황화)

(72ㄱ)에서는 ‘수세’는 섣날 그믐날 밤에 지난해를 지킨다 하여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 새해를 기다리는 풍습을 말한다.‘제석수세’라고 하기도 하며,민간에서

는 ‘오년(熬年)’이라고도 한다.이는 국의 ‘年’과 련된 설29)이 있기 때문이다.

4.2.3.한· 명 련 속담의 차이

한․ 명 련 속담의 차이 으로는 국의 헐후어에만 해음(諧音) 상이 나

타난다는 을 들 수 있다.해음 상은 국 언어에 풍부하게 존재하는데 언어 를

표 하는데 존재하는 일종의 수사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언어를 사용한 그 시

부터 언어의 주술 인 힘에 의지했던 국인들과 그 시작을 같이 하 다고 볼 수

29) 국 설 에 ‘연’이라는 괴물이 있었다,그 괴물은 섣달 그믐날이 되면 가까운 마을에 가서 짐승을

잡아먹고 사람을 해친다.불안에 떨던 사람들을 괴물 ‘연’의 활동시간을 악하고 날이 어두워져서 다음

날 닭이 울 때까지는 문을 잠그고 숨을 죽여가며 연의 침입을 막았다.그후부터 사람들을 그날 밤이 되

면 집안의 모든 문을 잠그고 몰래 숨어서 ‘年夜飯(연야밥)’을 먹으며 무사하기를 빌게 되었다.



있다.자연 상에 한 과학 이해와 자연 극복능력이 약했던 과거에는 언어가 하

나의 종교 인 존재 으며, 자연 인 힘을 가진 존재라고 여겨졌다(曲彦娬

1996:29).이를 시작으로 언어를 통한 인간의 끊임없는 언어활동을 통하여 해음

상이 국 언어의 요한 특징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를 들면 다음과

같다.

(73)ㄱ.端午节吃粽子 -屈怨(原)死了

(단오 에 종자를 먹으니 매우 억울하다는 뜻.)

ㄴ.臘月三十賣完門神 -脫貨(禍)求財

(섣달 그믐날의 문신을 다 팔았으니 화를 면하고 재물을 구한다는 뜻.)

ㄷ.八月半夜裡吃圓餅 -上有圓(緣),下有圓(緣)

(8월 15일에 월병을 먹으니 아래 모두 둥 어 인연이 있다는 뜻.)

ㄹ.年畫上的春牛 -離(犁)不得

(연화에 그려진 소는 쟁기질을 할 수 없으니 헤이질 수 없다는 뜻.)

(73ㄱ)에서 국의 단오 에는 종자 먹기와 용주경기가 행해지는데,민간에서는

이를 모두 국시 나라의 애국시인 굴원을 기념하기 한 것이라고 보았다.여

기 있는 ‘屈怨’과 시인 ‘屈原’이 발음이 같아서 해음 형상이 나타난다.여기 헐후어

속에 나타나는 ‘屈怨’이 억울하다는 뜻이다.

(73ㄴ)은 국 섣달 그믐날에 문신을 하는 것은 표면 으로는 물건을 팔아서 돈

을 버는 것이지만 문신을 해서 화를 피하고 재물을 바라는(脫禍求財)심리를 보여

다.여기 있는 ‘貨(물건)’와 ‘禍(화)’의 발음이 같아서 해음 형상이 나타난다.

(73ㄷ)은 하늘의 둥근 달(上有圓)처럼 가족들이 모여 앉아(下有圓)둥그런 월병을

먹는 것과 련이 있다.여기에서 ‘圓’과 ‘緣’의 발음은 같고 ‘緣’은 인연을 구한다는

뜻이 있다.



(73ㄹ)에서 국어‘離’는 이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설날처럼 좋은 날에는 쓰

이지 않는 단어이다.‘犁’와‘離’는 국어에서 발음이 같아서 해음 상을 보일 수 있

다.



5.요약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국 세시풍속 가운데 특히 명 과 련된 언어 표 을 심

으로 그 공통 과 차이 을 밝히는 것을 목 으로 하 다.이러한 연구 목 의 실

을 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국어의 명 련 어휘와 성어 속담 등

세 가지를 비교 분석하 다.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 세시풍속의 유형을 분석하 고,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 에 맞는 명 의 유형을 정리하여 세시풍속에 한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시풍속 언어는 축 (豫祝的)특징과 제의 (祭 的)특징,공동체 (共

同體的)특징을 소유하고 있다는 세 가지 공통 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한국과 국의 명 에 한 언어 표 에 구체 으로

근해 보았다.

3장에서는 세시풍속의 유형을 살펴본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명 에 한 언어

표 을 명 별로 정리하여 제시하 다.어휘 부분은『한국 세시풍속 자사 [ 자

자료]』과 『 국 세시기 Ⅰ,Ⅱ』를 문헌자료로 선정하 고 명 련 어휘를 수

집한 후 정리와 분석을 하 다.그 결과,명 련 어휘는 의미상 주로 이름,음

식,제사,놀이와 련된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 사자성어 부분

은 장기근(2006)과《사자성어 사 》,《中國成語大辭典》,《現代漢語辭典》을 자료

로 두 나라 명 련 성어의 양상을 제시하 고 사자성어와 고사성어로 나 어

제시하 다.속담 부분은 『우리말 속담 사 』과 『 국속어 사 』,『헐후어

서』를 상으로 두 나라의 속담 양상을 명 별로 제시하 다.

4장에서는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 에 한 언어 표 의 공통 과 차이 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먼 한․ 명 련 언어 표 의 공통 은 다음과 같이 확

인되었다.

첫째,어휘면에서 볼 때 두 언어의 명 련 어휘는 의미면에서 제사와 음식,

민속놀이 등에서 공통 이 많으며,어휘의 구성면에서 ‘명사+명사’의 구조로 이루어

진 합성어가 많고,이 어휘들은 갖고 있는 의미도 같다는 공통 이 보인다. 를

들면 한국어 ‘세뱃돈’과 국어 ‘壓歲錢(압세 )’은 의미가 같으며,두 어휘의 형태



구조는 ‘명사+명사’의 합성명사라는 공통 을 지닌다.

둘째,사자성어는 형태상으로 동형동의어가 많이 나타나고,어법 구조상 주로 주

술식 <주어+술어>으로 이루어진다. 를 들면 ‘삼가 새해를 축하하다’라는 의미를

표 할 때,한국어는 ‘근하신년’을 사용하며 국어도 마찬가지이다.어법 구조상에

서도 주술식 구성을 가지고 있는 성어의 수가 지 않은바,‘운수 통(運數大通)’,’

운형통(官運亨通)‘이 그 이다.

셋째,명 련 두 나라 속담의 공통 특징을 두 가지로 나 었다.하나는 표

면 으로 두 나라 모두 특히 명 음식에 련된 것이 많다는 을 들 수 있다.한

국어 속담에서는 설날 음식 ‘떡’과 추석 음식 ‘송편’이 즐겨 사용되고 있고, 국어

헐후어에서도 설날 음식 ‘교자’와 추석 음식 ‘월병’이 많이 보인다.다른 하나는 내

용 으로 두 나라 명 의 유래와 속담을 통해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란다는 이 많

음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국의 명 에 한 언어 표 에는 공통 이 많

이 존재한다.이는 한국과 국이 지리 으로 서로 인 하고 있어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긴 한 문화 ,경제 ,정치 ,사회 교류를 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표 인 측면에서는 차이 이 발견된다.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어휘에 있어서,의미는 같지만 품사가 다른 어휘가 존재한다. 를 들면 한

국 어휘 ‘세배’와 국 어휘 ‘拜年’은 같은 뜻이지만,‘세배’는 명사이고 ‘拜年’은 동

사이다. 한,사자성어 부분에 국에서 ‘熬年守岁(오년수세)’라는 성어는 설을

내포하고 있고, 국의 특별한 명 풍습을 표 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속담 부분

은 국어 헐후어에만 해음 상이 나타난다는 차이 이 있다. 를 들면 국의

단오 에 있는 ‘端午节吃粽子 → 屈怨(原)死了’종자 먹기와 용주경기가 행해지는

데,민간에서는 이를 모두 국시 나라의 애국시인 굴원을 기념하기 한 것이

라고 보았다.여기 있는 ‘屈怨’과 시인 屈原이 발음이 같아서 해음 상이 나타난

다.

이상에서 살펴본 로 한․ 명 에 한 언어 표 에는 상당히 많은 공통 과

함께 차이 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오늘날 그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국어 학습자를 상으로 하는 제2언어 교육에



서 이와 같은 언어 사실에 한 인식이 폭넓게 이루어진다면 언어 학습이 훨씬

더 효과 으로 이루지게 될 것이다.특히 명 련 언어 표 과 함께 문화 측면

까지 이해할 수 있다면,문화에 한 이해가 부족하여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이나 불

신을 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다만,본 연구는 통 인 한‧ 명 련 언어표 에 을 맞추어 분석이 이

루어졌는바,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 에 나타날 수 있

는 명 행사나 언어 표 의 변화 양상까지는 다루지 못하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측면에 한 고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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